


1985 

崔承泡
朴敏 i

崔福奎

.. -~‘ 
‘ -“ • • 

..... 

뚫훨 
뽑짧歸文化院 





낼 발깐Ã} 、l

닙} 등 ^~ 
〈그 ~ ζ그 

인제문화원 원장 

우리 언제군은 산이 많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자연히 옛 선인들은 

산에서 얻어지는 임산물로 삶을 영유하여 왔기에 그 어느 고장보다 

산간문화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대표적인 임산물은 각종 나물과 약초 또한 나무를 이용한 

생활도구와 화목 그리고 목재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임목자원은 우리 나라의 산업발달에 원동력이 되어 

왔고， 그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으로 소양강 수로를 이용했던 멧목이 

임산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이후 문명의 발달로 여러 군데 댐이 건설되고 육로를 이용하는 교 

통수단의 발전으로 성행되었던 멧목 생활사는 그 자취를 감추면서 

희미한 기억으로 남겨져 왔다 

아울러 당시 멧목 생활에 종사하여 왔던 원로 경험자 분들도 대부 

분 별세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몇 분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늦은 감은 많지만 인제군과 본원에서는 지난 85년 

도에 강원대학교 박물관의 민속학과 역사학 연구진에 의뢰하여 집 



중적인 조사로‘ 발굴되어 재현과 아울러 「인제 멧목」 책자를 발간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순연적인 해가 거듭되면서 멧목의 민속사는 우리의 곁에서 

또다시 잊혀져 가는아쉬움으로멀어져 가고있고문헌으로가치성을 

갖고 보존되어 오던 「인제 멧목」 책자도 재고가 없어 찾는 이로 하여 

금 늘 아쉬움을 남겨 왔다. 

그런 가운데 본원에서는 멧목 민속사를 재적 립 보존하고자 하는 차 

원으로 멧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작업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하 

고영상기록으로남기고자소요되는재원을인제군에 요청한바쾌히 

지원수락과함께 그결실을보게 되었다 

차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라고 또한 

원로이신 손용인 님과 박해순 님의 고증과 직접 재현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감사를드리며 또한함께 동참하여 협조해 주신심흥 

규 ， 김종근， 김종식， 전재홍 등 지역 주민에게도 고마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로 영상기록은 남겼으나 문헌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인 

제 멧목」 책자가 크게 소요되기로 금번에 증보판으로 하여 발간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책자가 「인제 멧목」 역사학을 연구하고 

자 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기대한다.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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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글 

강원도지역은 예나지금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산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여 왔다. 그와 같이 산 · 물이 많은 곳이라 자연 

히 나무가 무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임산자 

원(林塵資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던 곳이다. 그 중에서도 임목 

자원은 우리 나라가 근대화되어 건축재료 · 연료 따위를 광물성으로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194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를 

이용하였으며 음식물을 조리하여 먹는 연료도 거의 나무를 사용하 

였다. 그래서 수도인 서울에서는 많은 건축 재목과 불옐 나무가 꼭 

필요하였었고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하여 그 인근 지 역 에서 멜나무 

는 일부 구할 수는 있었으나 건축 재목은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강 

원도 깊은 산골에서 벌채하여 멧목으로 운반되어 온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공급원이었다. 

이렇게 서울지방의 각종산업에 필요한목재의 수요를담당하였 

던 강원도의 산림은 오늘날엔 그 울창함이 비록 조금 줄어들었다 하 

지만과거의 산림은하늘을가리도록굵고높은수목이 빽빽하게 들 

어찬산악지역이 많았다고한다. 

강원도 지방에서도 태백산맥의 설악산을 낀 인제 지역과 오대산 

을낀 평창 · 영월 지역이 가장수목이 울창하였으며 그와함께 나무 

들을 서울로 운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로(水路)를 제공하여 

주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 

던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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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길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수단 

이 목재로 사용할 나무를 멧목으로 엮어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 

연적으로 흘러내려 가는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다 강물에 띄운 멧 

목은 물의 흐름이 빠르고 많을 때에는 3~4일이면 서울에 도착하였 

다니 그 운반 속도도 오늘날과 비교하여 과히 늦은 것도 아니며 그 

수송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고하는점으로보아아주유용한운송수 

단이었다고볼수있다 

강원도에서도 인제 지역 합강에서 엮어 서울로 내려 갔던 인제 멧 

목은 1943년 청평 댐이 건설되어 수로가 끊기기 전까지는 목재 운 

반량도 많고 나무의 질도 좋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 그 

러나우리 나라가근대화되면서 한강에 각종댐이 건설되어 물길이 

끊어짐과 동시에 자동차 -기차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하자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멧목 운송에 종사하였던 멧꾼들은 모두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어 다른 직종을 찾게 되었다 

현재 이 멧목 운송에 종사하였던 분들의 대부분이 별세하고 몇 분 

만 생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나라 산업사(塵業史)를 

연구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수운(水運) 연구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던 것이다 

물론 멧목에 관한 연구는 1945년 이전 일본인들에 의하여 일부 

시도된 일은 있으나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한국에서 산출되는 

각종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적 연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또 조사한 내용도 아주 빈약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서 과거 멧목 운행에 관한 사 

실을실증할수있는분들이 계실 때 조사연구가진행되어야지 만약 

몇 년 뒤에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미 늦어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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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짐작한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 지역의 과거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밝혀내고자 노력하던 중 인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번성을 보았던 멧목을 복원 · 발굴하여 재현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1984년 12월 27일 강원대 학교 박물관의 민속학 · 역사학 

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협의를 하여 언제 멧목 학술조사 연구진을 구 

성하게 되었다. 당시 조직된학술조사단의 구성은다음과같이 이루 

어졌다. 

인제 떳목학술조사단 

단 장 : 최복규(강원대학교 박물관장) 

조사위원장 : 최승순(강원대학교 교수) 

박민일(강원대학교 교수) 

심용섭(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조 사 원 : 류근철(강원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박호선" " 직원) 

정연우" " 조교) 

조사보조원 : 박혜자" " 직원) 

김용백 -안병현 -허미영 · 길기수 -황동욱(강원대학교 학생) 

또 이 언제 멧목 학술조사단을 돕기 위하여 인제군의 관계자 여러 

분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인제군수와 인제문 

화원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필두로 하여 인제군의 신재현 

(공보실장) . 박동화(공보계장) . 이만철(문화원 사무국장) . 박해 

순(문화원 이사) . 김진규(인제읍 부읍장) . 마상화(남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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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군민들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조사단은 1985년 1 ~ 3월에는 멧목에 관한 문헌조사 

나 전설에 대하여 수집을 시작하였고 과거 멧목 운행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탐방 · 조사하였다. 

그 후 3월 22일부터는 인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와 경 

험자들의 증언을 녹음하고자연환경을살피기 위하여 지리적인 답 

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학술조사에 기초하여 인제군과 문화원에 

서는 1985년 6월 14~15일에 실시되었던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에서 ‘인제 멧목’ 이란 명칭으로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과 함 

께 강원도민들에게 과거 멧목 산업이 융성하였음을 인식시키게 되 

었다(사진 38 . 39), 

그 후 이 인제 멧목은 인제 멧목꾼소리 라는 제목으로 1985년 9 

월 19~ 21일에 실시된 제 2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 

여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였고(사진 40 . 41), 춘천에서 1985 

년 10월에 개최된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민속예술로서 실연하여 각 

계의 격찬을 받기도 하였다. 또 이 ‘인제 멧목’ 은 그 중요성을 인식 

받아 1986년에 실시될 제 27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에 시범종 

목으로출연하여 전국민에게 인제 지역 멧목의 형태나노래 등을소 

개함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인식시키는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생각한다. 

물론 ‘인제 멧목’ 은 민속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산업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을 민속적인 분야에서 다루어 

당시 생활상이나 우리의 사회상을 고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놀 

이화하였으나 실은 과학적인 조사분석과 고찰이 필요한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1943년 이전 인제 지역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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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흘러내려 갔던 멧목의 역사를 살펴봄과 동시에 멧목의 형태 · 

탔던 사람들과 관계자들의 생활상 · 의식(意識)구조 · 노래나 의식 

(懷式)을 통한 삶의 애환을 살펴 볼 생각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945년까지 멧목을 탔거나 그 운행 

사항을 자세히 관찰하였던 여러 분들의 고증을 듣고 참고하였는데 

현재 생존하여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그 분들의 멧목을 운행한 

경력과 함께 사진을 보기 바란다. 

1. 김계근(金桂根 · 사진 1-(D) 

O 생년월일 : 1898년 7월 16일생(현재 88세) 

0본 적 : 인제군 인제읍 상동 100번지 

0현주소 : 인제군인제읍상동 2리 

0경 력 : 1918년(당시 20세)부터 1943년(당시 45세)까 

지 25년간멧목운행 

2. 임일남(林-男 · 사진 1-@) 

O 생년월일 : 1912년 5월 10일생(현재 74세) 

0본 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0현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0경 력 : 1930년(당시 18세)부터 1945년(당시 33세)까 

지 15년간멧목운행 

3. 손용인(孫龍仁 · 사진 1~@) 

0생년월일 : 1913년 10월 8일생 (현재 73세) 

0본 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0현주소 :인제군인제읍상통 3리 6반 

0경 력 : 1934년(당시 21세)부터 1945년(당시 32세)까 

지 11년간멧목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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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호(沈漢浩 · 사진 1-@)) 
0생년월일 : 1920년 3월 16일생 (현재 66세) 

0본 적 : 인제군인제읍합강 2리 1반 

0현주소 : 인제군인제읍합강 2리 1반 

O 경 력 : 1934년(당시 14세}부터 1945년(당시 25세)까 

지 11년간 멧목 운행. 주로 앞사공을 했음 

5. 송태익(宋泰益 · 사진 1-@) 

0생년월일 : 1921년 3월 8일생 (현재 65세) 

0본 적 : 언제군 인제읍 덕산리 624번지 

0 현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O 경 력 : 1937년(당시 16세)부터 1945년(당시 24세)까 

지 8년간멧목운행 

6. 박해순(朴j每1順 · 사진 1-@) 

O 생년월일 : 1925년 1월 25일생(현재 61세) 

0본 적 : 인제군남면 부평리 

O현주소 : 언제군상통 4리 2반 

0경 력 : 1942년(당시 17세) 인제에서 서울까지 2회 정 

도멧목운행 .1945년(당시 20세)에도 1회 멧목 

운행 

7. 이태순(李太順 · 사진 1-(J)) 

0생년월일 : 1915년 6월 25일생(현재 71세) 

0본 적 : 강원도춘성군신북면 천전리 

0현 주 소 :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율문 5리 6반 305-4번지 

0경 력 : 1933년(당시 18세)부터 1937년(당시 22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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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곱분의 경험자외에도고증을하여 준사람이 많으나일일 

이 열거할 수 없어 생략하나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멧목을 운행하였 

던 경험자로서 현재 생존하신 분들은 춘성군 서면 서상 1리의 최기 

룡(현재 75세) : 멧목 운행 경력 12년， 변용록(현재 71세) : 멧목 

운행 경력 6년， 최천화(현재 68세) : 멧목 운행 경력 3년， 홍종영 

(현재 62세) : 멧목운행 경력 3년 등여러 분들의 증언을들었다. 

이보고서를집필하는데각분야를담당한학자는 1 .머리글. n. 
멧목의 역사. ][. 인제지역의 삼림과그역사. N. 인제 지역의 자연 

환경. VII. 멧목 조립과 구조. lX. 맺음글 부분은 강원대학교 박물관 

장 최복규、 교수가. V. 벌목. VI. 운목 부분은 강원대학교 국어교육 
과 최승순 교수가. VIII. 벌류 부분은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민일 

교수가 맡아서 수고하였음을 말해 둔다. 

H. 떳목의 역사 

멧목이란 떼에서 파생되어 나타난 말인데 떼는 나무 토막이나 대 

나무 토막 · 풀 따위를 엮어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의 명칭이며 멧목 

은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떼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멧목은 과거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고 운송기관이 형편 없었을 때 육상(陸上)보 

다는 수상(水上) 운반 수단이 훨씬 유용한 것으로 취급되던 시기에 

사용되었다고본다. 

멧목은 동 · 서 양의 많은 나라의 종족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 

던 것으로 주로 무거운 물건이나 목재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 

거나 그것을 타고 물고기를 잡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쫓을 달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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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남아메리카서해안지역에서는갈대 다발을묶은풀멧목이 있었 

으며， 이집트는 파피루스(papyrus)로 만든 것， 중국에는 쇠가죽을 

통째로주머니 같이 만들어 나무틀을엮어 밑에 매달은가죽멧목이 

있었다. 특히 중국 양자강(揚子江)에서는 멧목 위에 밭을 만들어 경 

작하고 닭 · 돼지를 사육하는 큰 것들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멧목에 관한기록이 아주오래된 것은발견할수 

없으나 한문을 한글로 언해한 기록으로 조선 세조 7(서기 1461년) 

에 간행된 《능엄경언해(標嚴經該解n에 한문인 벌(俊)은 ’‘떼”라고 

읽는다고 있고， 성종 13(서기 1482년)에 간행된 《금강경삼가해 (金

剛經三家解n와 중종 22(서기 1527년)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훈 

몽자회(訓豪字會n에도 “떼”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초에는 떼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고고학에서 연구되기는 이미 구석기 신석기시대 같은 경 

우에도 사람이 강이나 좁은 바다를 건널 때 넓은 나무 토막이나 그것 

들을 엮어 만든 멧목 비슷한 것을 이용하였다고 연구되고 있으며 , 

특히 청동기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텀으로 쓰기 위하여 만 

들던 고인돌의 덮개 돌을 다른 곳에서 옮겨 올 때 강의 상류에서 채 

석한큰돌을멧목에 실어 물길을이용하여 하류로옮기거나강을건 

녔다는 연구조사가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미 선사시대부터 많 

이 이용되었음을알수있겠다. 

이러한 선사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유사시대에도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람이 동굴이나 작은 천막집을 짓고 살던 신석기 . 

청동기시대를 지나 고대국가 사회가 성립되고 계급구조가 형성되면 

서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목조건물이 축조되었을 때 그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멧목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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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삼국시대 각나라의 수도서울이 모두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었고， 고려의 서울 개성은 예성강(禮成江)을 

끼고자리하고 있어 강물과바닷물의 수운이 편리한곳이었으며， 조 

선조의 서울 한양(漢陽)은 한강이 옆에 있어 강원도 골짜기의 임목 

자원을 실어오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장안의 모든 궁궐이나 양반 

들의 집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좋은 목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서울의 궁궐을지을때 재목은대부분남 · 북의 한강을통 

하여 멧목으로 운반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질이 좋은 것들 

은 강원도 인제 · 평창 영월 지역에서 벌목하여 옮겨간 것으로 본 

다 

이러한 궁궐 재목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표시한 비석인 황장금표 

(黃陽禁標)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較山)에 「黃陽禁山 딩西古 

寒漢 至東界二十里」라고 새겨져 있고(사진 7-CD.@)(金正浩.1864 .

《大東地志Y 인제편에서는 황장봉산(黃陽封山)된 곳이 두 곳 있다고 기록되 

었으나 한 곳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그 밖에 영월군 청냉포(淸冷浦) 

근처와원성군소초면 학곡리 치악산(雄폼山) 구룡사(九龍춤) 입구 

에도 이와 같은 금표가 세워져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준다. 

이 금표는 그 일대의 좋은 소나무는 궁중에서 필요로 할 때 용재 

(用材)로 쓸 것이므로 벌목하거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늦 표시인 

것이다. 인제 한계리의 금표는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난 국도를 따라 

가다가쇠리라는 민박촌 마을 북쪽의 안산(難山) 기숨을 1.2km 거 

슬러 올라가면 부서진 탑이 밭에 쌓여 있는 절터가 있는 곳의 뒷 축 

대에 새겨져 있다. 

이 축대는(사진 7-(!)) 통일신라시대 말기나고려시대 초기에 조 

성된 절의 것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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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그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한계리 일대의 울창한 소나무(黃陽 

木)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표문(禁標文)을 절의 축대 돌면을 이용하 

여 새겨 놓은 것 같다. 금표문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금표가 있는 곳 

으로부터 서쪽한계라고하는골짜기에서 동쪽 20리까지 전지역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것 같다. 

우리 조사단이 금표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을 때에 자연환경과 

현재 상황으로 보아 과거에는 크고 우람한 황장목이 많아 들어 갔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곳에는 아직도 지름 50cm 정도 되는 소나무 

가 몇 그루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6), 이러한황장목은궁궐이나큰건물을건축하는데에도쓰지만왕 

족들의 관(相)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인제 지역의 소나무가조 

선조에 임금이나 양반들의 관을 만드는 목재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겠다. 

아직도 언제군에 보호수(保護樹)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나 

무로서 300~500년 된 것이 북면 한계리에 2그루 있는데 각각 높 

이 19m. 지름 2.4m. 둘레 7.6m와 높이 20m. 지름 O.9m. 둘레 

2.8m이며 이와 비슷한 소나무는 남면 갑둔리 · 신남리에 1그루씩 ， 

인제읍 가아리에 l그루， 서화면 서화리에 1그루가 있고. 200~300 

년 된 소나무로 남면 갑둔리의 높이 20m. 둘레 3.2m. 지름 1.0m 

의 것이 있고 그밖에도 기린면 서 1리의 소나무는 높이 45m에 이르 

는 것이 있으며. 100~200년 된 것은 북면 한계리 원통리， 남면 

부평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인제군. 1980. <인제군지} 535~8).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보아 인제의 멧목은 옛날 서울 지역의 건축 

산업과 가정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 

론 1898년 조선 왕조가 압록강 · 두만강 유역 · 울릉도 삼럼 채벌권 

을 러시아에 넘기고 그후 이러한 권리가 1908년 1월 26일 일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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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그 지역 일대에 울창하였던 삼림을 벌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던 1945년 이전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멧목과 

삼림 벌채가 유명하였었다(사진 30-@, 31 ~34).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대의 자료를 통하여 일 

부상황을짐작할수있을뿐이북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연구가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지역에서 우리 

나라 역사가형성된 이래 최근까지 멧목산업으로가장번성을보았 

던 인제 멧목의 연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이나 목격한 사 

람들이 얼마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연구과제이며 이 곳의 

멧목은 과거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 

야라고보는것이다. 

ill. 인제 지역의 삼림과그 역사 

인제 지 역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곳 

으로 일제의 식민지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북면 설악산(해발 

1. 707.9m) . 기린면(觀購面)의 방태산(芳台山 : 해발 1.435. 

6m) . 개인산(開仁山 : 해발 1.323.9m) 북면의 대암산(大嚴山 : 

해발 1.304.0m) . 서화면(瑞和面)의 향로봉(香盧峰 : 해발 1.293. 

Om) . 칠절봉(七節峰 : 해발 1. 172.0m) . 응봉산(鷹峰山 : 해발 

1.172.0m) 따위의 높은 산이 우뚝 우묵 솟은 태백산맥과 그 가지 

산맥인 동북쪽의 금강산맥， 동남쪽의 오대산맥 일대에는 원시럼에 

가까운 수목이 울창하였다. 

현재에도 기린면 진동리(鎭東里) 일대에는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 

되어 있어 우리 나라 임업사(林業史) 연구에 없어져서는 안될 지역 

언제 렛목 21 



으로 확인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원시림이 보 

존되어 있는 곳이 인제 지역이고 아직까지 벌목이 일부 행하여지고 

있어 인제 일대의 임목자원과 멧목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시 되어 

야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삼림은 고려조까지 인구가 적고 무성하여 삼림을 이 

용한다는 것보다 생활의 장애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밸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자 벌목을 금하는 사실이 《고려사 

(高麗史)} 현종(顯宗) 4(서기 1013년)의 기록에 보인다. 

「禮굽 代}樹不以時非孝也 史굽 松相百木之長也 近聞百姓

~tit松相 多不以時 엄今除公家所用違時 代松者一切禁斷」

즉 “예서에 기록하기를 한 그루의 나무를 벨 때라도 그 시기 

를 고르지 않으면 효도를 잘못하는 것과 같고 사기 에 기록하 

기를 소 ·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최고로 귀중하다 하였는 

데 최근 들어 백성들이 소 · 잣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시기를 

택하지 않는자가많다하니 지금부터는관청용이 아니면 시 

기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베는 자는 모두 엄단할 것이다 

또 현종 22(서기 1031년)에도 「立春後 禁代木」 “입춘 뒤에는 나 

무를채별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벌채 시기를 확정하였으니 모두 삼림 

을보호하기 위한조치였으며 또삼림은개인소유로하지 못하게 한 

기록을 보면 고려 충숙왕(忠關王) 12(서기 1325년)에， 

「山林川澤與民共利者也 近來權勢之家엽 러寫和 擔禁購敗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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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民害 1fp憲司 禁約違者治罪」 “산림 · 강 못은 백성 이 같이 

이용할 것인데 최근 권세자들이 독점하고 일반 나뭇꾼과 목 

부들의 입산 채취를 금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헌사에 명하여 

금약을 위반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기에는 삼림의 개인 소유가 극심하였던 것 

같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기록이 《경국대 

전(經國大典n 형전(제典) 금제조(禁制條) 에 「私러架場 林八十」

“멜감채취장을사점하는자는곤장 80대”라고있어 엄중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는 것을 금하는 기록이 경국대전 형 

전금제조에， 

「諸道禁山 禁松犯빠者 重論 大松犯빠 十樣以上 一律論 九妹

以下減死定配」 “각 도 금산에서 금송을 베거나 큰 나무를 

10그루 이상벤 자는사형 .9그루 이하를 벤 자는사형은 면 

하되 귀양보낸다 

라고있으며 조선왕조가성립되고서울의 인구가늘게 되자 각종 건 

축물의 자재와 앨감으로 나무가 많이 필요하자 경기 · 강원도의 소 

나무는 채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른 도는 금한 기록이 세종대 

왕 실록에 있는데 세종 21(서기 1439년) 을미 2월 (ζ未二月)에는， 

「議政府 양 都城內 未造家者頻多 京鍵江原松木liJf代 꺼禁之 

法 載在續典觸錄...... J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에 집 

을 짓지 못한 자가 많아서 경기 · 강원도의 소나무 벌채를 막 

지 못하는 법이 속전에 등록되어 있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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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어 조선 초기부터 강원도의 소나무가 서울의 건축용재로 많 

이 사용되었음을 알겠으며 인제 지역의 목재가 주로 소양강을 통하 

여 내려 갔음을짐작할수있겠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이러한 금법이 엄하였음에도 서서히 황폐하 

게 된 원인은 조선조 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확대됨에 따라 

거주지가 팽창하고 목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삼림 채벌이 확대되 

었음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우리 나라선조들에 의한것은대부분이 생활지역을중심 

으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그리 많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나무들의 성장은 이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었다고 본 

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깊은 산골에는 180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원시림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압록강 · 두만강 · 합경북도 · 강원 

도 일대의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인 대 밀림지대에는 울창한 나 

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대한제국이 산림 채벌권을 외국에 넘겨 주거나 그 뒤 일본의 삼림 

수탈이 행하여지면서 이 무진장한 밀림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들이 삼림수탈을 하기 전에 “붉은 산”이 많았 

다고거짓 선전을하여 자기들의 삼림 수탈정책을감추려고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울창한 삼럼 에 눈독을 들이 고 있었으나 1896년 러 

시아가 먼저 「무산(않山) 압록강 유역 ·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 

하였음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1904년 노 · 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905년에 우리 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면서 한국 전 

역의 삼림 채벌권을 강탈하여 갔다. 

이 때 압록강 · 두만강 일대의 나무는 잎갈나무 · 분비 · 가문비나 

무 등이 300년 이상의 수령이었으며 높이 30m , 지름이 1m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내금강 일대인 인제 · 양구(楊口) . 회양(港陽)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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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金化)에서는 거대한 소나무 · 잣나무 · 전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 

차 있었는데 설악산 · 오대산의 것은 지름 1m. 높이 20m에 달하는 

것이 많았다고한다. 

1916년에 일본이 한국삼림자원을수탈하기 위하여 조사한각도 

별(道別) 임상별(林相別)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가 큰 나무 지역 

667.000정보， 어린 나무지역 960.000정보， 나무 없는 산 지역 

278.000정보인데 이 통계에서 보면 함경남도가 큰 나무 지역이 

1 .458 . 000정보， 함경북도가 880.000정보， 평안북도 879.000정 

보로서 강원도가 넷째로 삼림 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또 1909년 조사된 국유삼림조사보고에 의하면 인제군 일대의 

748정보가 국유림으로 되었는데 소나무가 대부분으로 총 재적(材 

積)이 47 .900m3
• 1정보당 재적 64m3 0] 었고， 금강산 일대의 국유 

림은 삼림지역이 18.773정보， 총 재적 4.326.100m3
’ 
1정보당 재 

적은 230m3로서 강원도의 삼림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지용하， 

1964년. (한국임정사H서울 : 명수사) 135 ~ 6 1) . 

이러한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1910년 이후 영림창(營林 

廠)과 출장소 · 파출소를 전국 삼림지역에 설치할 때 인제군 인제면 

에도 출장소를 두어 69 . 000정보를 관할하였었다 . 1924년에 전국 

657ß소를 삼림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때 언제 · 양구 · 화천 · 금강산 

등이 모두포함되어 보호구역이 된다. 이렇게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 

전역의 산림자원이 그들의 수탈대상이 되었을 때 인제 지역 일대의 

수목들도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거대한 삼림자원은 일제의 수탈정책에 의하여 무자 

비하고 무참하게 황폐화되었는데 이 때에 이용된 것이 압록강 · 두 

만강 · 한강의 멧목 운행이었으니 1945년까지 일제 식민정책 밑에 

서의 옛목은 우리 나라 삼림을 황폐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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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할수 있겠다. 

1945년 해방 이후 인제 지 역의 많은 삼림은 우리 민족의 손에 의 

하여 보호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많은지역이 또전쟁터로 

변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았으며 인제에서 서울까지 흐르는 강물이 

1943년 청평댐， 1967년 의암댐， 1973년 소양탬이 건설됨으로 인 

하여 끊어지게 되자 자연히 인제의 멧목은 운반작업의 역할을 트럭 

과 기차에 빼앗기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와 함께 멧목꾼과 그 

들의 노래소리， 멧목꾼들이 묵어가던 주막집들이 모두사라지게 되 

었다. 

N. 인제 지역의 자연환경 

1. 지형과지세 

인제군은 강원도의 북부 지역으로 철원 · 화천 · 양구군과 같이 휴 

전선에 접해 있으며 위도상으로는 북위 3T 39' ~ 380

30'이고， 경도 

상으로는 동경 1270 58' ~ 1280 

32'에 걸쳐 있으며 너비는 동서 

51.5km , 남북 72.2km이고 총 면적은 1. 951. 2km2로서 산림 면적 

이 1.555.51km2(79%) , 농경 면적 84.63km2(4.3%) , 잡종지 면 

적 31 1. 06km2 (16.7%)로서 산림 면적이 남한 어느 지역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인제군은 산악과 산림 지역이 전 면적의 4/5로서 우리 나라 동부 

의 척주산맥인 태백산맥의 서쪽기숨이며 그북쪽끝은금강산맥이， 

동남쪽 끝은 오대산맥이 인제 지역으로 뻗으면서 연미산(熊眉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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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봉(可鳥峰) . 추봉산(樞峰山) . 설악산 · 마등령 · 대승령 · 안산 

(較山) . 한석산(寒石山) . 가마봉(可馬峰) . 향로봉 · 대암산 · 가리 

산 · 점봉산(點鳳山) . 방태산 · 개인산(開仁山) . 주억봉(主憶峰) . 

가칠봉(加七峰) 등의 산이 우뚝 우뚝 솟아 있으며 해발 800m 이상 

의 봉우리가 인제군 안에 2087~가 있어 말 그대로 심산유곡이며 임 

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인제의 하천으로는 산지사방의 높고 낮은 산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인제읍 합강리까지 이르는 물줄기가 많은데 하폭(河福) 2 ~ 5m가 

78하천. 6~ 10m가 49하천. 11m 이상의 것이 15하천 모두 142개 

의 하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제 산악지방에서 벌목한 나무를 적 

심하려고 많이 이용되었던 것은 내린천(內離川 -사진 2-@)과 서 

화천(瑞和川 · 사진 2-{D)으로 이 2강이 인제읍 합강리 앞에서 합 

류하여 소양강상류가된다. 합강리부터 인제읍을휘돌아주연진 (冊 

淵律)까지 의 소양강 상류 8km를 미 룩천 (彈軟}/ I . 사진 4-@) 이 라 

고 부르며 수질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합강정 · 만호대 · 경노정 

등의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내린천은 평창군 도암면과 홍천군 내면의 경계를 이루는 오대산 

. 계방산(桂芳山) . 언제군 상남면 개인산 · 기린면 가칠봉 · 방태산 

등에서 발원하여 상남면과 기 린면을 가로 질러 북쪽으로 흘러 소양 

강상류 합강리에서 합수하는데 길이 60km이다. 

방태천은 기린면 진동 2리 동쪽 박달령(禮木鎭)에서 발원하여 남 

서쪽으로흘러 산자수명한진동리 계콕옆에 있는강선(降仙)터， 

핑밭， 곱돌나리(淸石) . 두무대(斗武뿔) . 맞바위를 거쳐 남쪽으로 흘 

러 죄나드리에서 서쪽으로 꺾어 추대(秋향)를지나방동 1리의 도채 

동(道彩洞)에 이르러 남쪽 방태산에서 오는 물을 합하여 오류동과 

조롱고개 기숨을 지나 현 5리의 하덕교(下德橋) )의 내린천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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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길이 10km의 하천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하천이다. 

서화천(瑞和 J 11)은 일명 인북천(離北川)이라고도 하며 서화면 이 

포리(伊布里)와 내금강 지역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동남쪽으로 

흘러 장승리(長承里) 대평에 이르러 남쪽으로 꺾이어 황기철미동， 

송노령을끼고돌다서희리(西希里)에서 흐르는물과합류하여 다 

시 가전리 -후덕리 · 수곡리를 흘러내려 구십구곡천과 다시 합류하 

는등여러 굽이를지나면서 면소재지인 천도리를지나서흥리와칠 

성령(七星鎭) 기숨을 거쳐 원통에 이르러 진부령에서 발원하여 용 

대리를 거쳐 오는 북천(北川)과 한계령에서 발원하여 장수대， 한계 

리를거쳐 오는한계천(사진 4갱)을몰아받아원통리를지나합강 

리에서 미록천에 합류한다. 

서화천과 내린천이 합류한다고 합강인 곳은 소양강 줄기의 상류 

가 되며 멧목 운행에 있어서는 각 산골짜기의 하천에서 적심하여 물 

줄기를 타고 운반된 원목을 물 속에 모아 두거나 야적하였다가 멧목 

을만드는곳이며， 이 곳이 서울로멧목을띄워 보내는시발점이 되 

는 것이다(사진 3), 

이렇게 큰 강물을 이룬 합강리의 미륙천은 언제읍을 북으로 두고 

서남쪽으로 흘러 남면 관대리 · 부평리 · 신월리 · 상수내리 · 하수내 

리를 지나，양구군 남면 명부리 · 심포라 · 석현리 · 수인리， 춘성군 

북산면 대곡리 · 추전리 · 내평리， 신북면 유포리 · 천전리를지나춘 

천시 사우동을사이에 끼고금강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의 북쪽지 

방을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며 화천을 휘돌아 내려오는 북한강과 합 

류하여 춘천시를 가르고 의암리 · 강촌을 거쳐 가평의 동쪽을 지나 

홍천군 남면 관천리 (冠川里)에서 홍천을 거쳐 흘러오는 홍천강과 

합류하여 청평 · 대성리 · 문호리를 지나 경기도 양서면 양수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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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의 큰 강줄기와 합류하여 팔당 · 덕소를 지나 서울의 들머리 

인 광나루에 닿고， 다시 뚝섬 · 용산 · 노량진 · 마포의 옛 나룻터를 

지나 인천 앞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 

2. 인제지역의 기상 

강원도의 기후는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동 · 영서 지방으로 

구별되어 각기 특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영동 지방은 해발 

1 .400m가 넘는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가로 막고 있으며 앞은 동해 

에 접하고 있어 조류의 영향으로 겨울에 비교적 덜 줍고 겨울과 여름 

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다. 

그러나 영서 지방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여 겨울에는 대륙성 기 

후로 한냉 · 건조하며 여름에는 해안성 기후로 고온 · 다습해서 완전 

히 해양화하는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다. 그 중에도 언제 지역은 산 

악이 중첩한 지방일 뿐 아니라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다른지방보다좀한랭한편이며 한겨울에는 27 0C 이하로내려 

가는 때가 있으며 눈도 많이 내린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기옹이 28 
OC~300C로 남한 지역의 다른 지방보다 낮은 편이다(인제군.1980. 

《인제군지} 74~82. 

인제 지역은 해발 200~400m 사이에 자리잡은 완경사지이므로 

남쪽끝과북쪽끝은큰차이가나타나지 않으나지역 별로는큰차 

이가 있어 내설악의 한계리와 기린면의 진동 · 미산 · 조경동(朝執 

同)과는 계절적인 추이가 약 15일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여 

튼 언제 지역 기후의 특징은 기용이 낮고， 해 뜨는 시각이 늦고， 해 

지는 시각이 빠르며 , 이상 기온이 많이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도 같 

은위도의 다른지방보다 2~4 "C가낮으며 1976년 5월에는우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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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쏟아진 일이 있어 식물 · 농작물 성장과 기후조건에 있어 

서 피해를 업을 때가 있었다. 

특히 1978년 10월 28일 하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 

지 기온이 급강하하고 돌풍이 습래하여 서화면을 제외한 군 전역의 

나무가 피해를 입은 일도 있다. 최근 20년의 언제군의 연평균 기온 

은 9.9.C. 연평균 최고 기온은 15.7.C. 연평균 최저 기온은 4.0.C로 

나왔다. 

여기 인제에서 멧목이 운행되었던 과거 1914년과 1942년 이전 

의 기옹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하였다. 

인제군의 월평균기온 

단위: 'c 
연도 구분\월별 3 4 7 10 11 12 평균 

평균기온 -7 .4 -4 .3 2.5 10.2 16.8 21.1 24.2 24.3 18.8 12.0 4.5 -2.7 10.0 
1914년 최고기온 -0.9 1.2 7.5 15.8 22.9 26.2 29.0 28.7 24.2 18.9 10 .4 2.9 15.6 

최저기온 -14.4 -10.9 3.7 2.9 9.5 13.8 18.6 18.7 12.8 5.2 1.3 -8.8 3.8 
1939년 평균기온 -6.3 -3.4 2.2 9.9 15.8 20 .1 23.9 24.3 18.8 12.0 4.7 -2.6 10.0 

~ 최고기온 7.0 5.7 20.0 24.3 29.5 33.2 24.5 26.5 31.5 31.4 16.7 8.9 21.6 
1942년 최저기온 -23.5 -24 .5 -9 .4 -5 .1 4.6 7‘ 5 10 .4 13.2 7.4 -2.0 -5.7 12.6 -3.3 

이 도표로 보아 여름의 기온이 높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추운 것으 

로 나타났으나 1914년과 1939년 ~1942년만 측정한 것이기 때문 

에 현재의 기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 

제에서 가장 더웠던 기온은 1942년 7월 10일의 39.0 "C였으며 최 

저 기온은 1927년 12월 31일의 -30.0 "C였다. 결빙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날은 평균으로 10월 27일이며 가장 빠른 결빙 일자는 1922 

년 10월 2일， 해빙되는 최초의 날은 평균으로 4월 7일이며 가장 늦 

게 해빙된 것은 1919년 5월 12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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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리는 평균 최초 날짜는 11월 17일이며 가장 빠른 강설일 

은 1931년 10월 26일， 가장늦은강설일 평균은 3월 29일， 늦은기 

록은 1961년 5월 4일에도 눈이 내린 일이 있다. 

월별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월벌강수량 

6. 1939 ~ 1942년의 관측지는 평균치임 

위 도표로 보아 인제군은 3월경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여 

5~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가을철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 

이었다. 최근 20년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1. 02 1. 3mm로서 춘천 · 

강릉 지방보다 적은 편이며 1일 최다 강수량은 1930년 7월 4일의 

236 . 6mm이었다. 

이상과 같은 강수량과 그 시기를 보아 인제에서 떳목을 운행할 수 

있던 시기는 3월경부터가 적당할 것 같으며 끝나는 시기는 10월쯤 

될것으로생각된다. 

v. 벌목(代木) 

1. 벌목전준비작업 

벌목을 하기 전에 용재(用材)의 용도(用途)에 따라 알맞는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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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種)의 삼립을 찾아야 한다. 이때 용재의 용도 이외에 운목(運木) 

도 고려하여 삼림을 물색한다. 아무리 임상(林相)이 좋다 할지라도 

운목(運木)이 불가능 하다던가 운목에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좋은 

조건의 삼림이 못된다. 따라서 벌목을하려는사람은 임상도살펴야 

하지만그삼림이 처하여 있는위치 ， 조건， 운목문제를미리 고려해 

넣어야하고이러기 위하여 삼림에 대한사전세밀한답사를벌목전 

의 준비작업으로 시행한다. 

(1) 수종(樹種) 

수종은 용재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나 인제 지방의 삼림은 크게 침 

엽수(針葉樹)와 활엽수(關葉樹)의 둘로 나눌 수 있고 이 가운데 언 

제에서 산출되는 목재로서 멧목으로 운목되던 것은 침엽수 중에서 

도소나무로 국한되어 있다. 

즉 인제에서 서울까지 멧목으로 운목된 것은 소나무 단일종이다. 

인제의 소나무는 그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강원도 내에 소나무의 

질이 좋아 그 보존이나 궁중용재로 쓰기 위하여 함부로 벌목을 못하 

게 금지한 황장금표(黃陽禁標)가 있는 곳이 원성군(原城那) 구룡사 

(龜龍좋) . 영월군 청냉포 주변과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세 곳밖에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인제 소나무의 질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있다 

언제 중에서도 서화(瑞和) , 기린(觀購)의 소나무가 널리 알려졌 

고 멧목으로 운반된 소나무는 이곳의 나무들이 대종(大宗)을 이루 

고 있다. 소나무가 벌목의 대상이나 잡목 속에 한두 그루씩 산재하 

여 있는 경우에는 벌목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잡목립에 어쩌다 

한두그루섞여 있는나무가설사재질이 좋다할지라도그한두그 

루 때문에 소요되는 벌채， 운목 등 작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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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으로 소나무가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삼림은 떼 운목하는 목재로 

서는 작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소나무 군생립을 택하 

여 벌목하게 된다. 소나무 군생림을 벌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벌 

목， 운목 동 작업상에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산치성(山致誠 · 사진 8굉) 
벌목을 하기 전에 산치성이라고도 하고 혹 산신제라고도 부르는 

산신에 대한 토속신앙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 행사는 벌목을 주관하 

는 목상(木商)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 벌목과 운목 과정에는 많은 인 

부가투입이 되어 작업을하므로 이 작업에 종사하는모든사람의 무 

사를비는기원제를지내는것이다. 

제향의 장소는특정한장소가 있는것이 아니고벌목을하려는삼 

림의 국내(局內) 산록쪽을 택하여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직한 

곳이면 된다 . 별목을 주관하는 사람이 산치성을 올릴 장소에서 산쪽 

을 향하여 제상(察皮)을 차린다 산치성에는 신위를 따로 만드는 것 

이 아니고 제상을 놓고 제수(察需)를 차린다. 

제수는 주관하는 사람이나 벌목의 크기에 따라 같지 아니하나 기 

본적으로 ‘돼지머리’ , ‘주과포(酒果輔)’ , ‘먹’ , ‘메’ 를 진설하고 목 

상이 헌작을 하여 술잔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축원 (jjj兄願)을 한다. 

이때 축원은 축문(祝文)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이곳 삼림 

에서 벌목 작업을 하니 산신께서 응감(應感)하사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한건의 사고도 없게 해 주고 이 작업으로 큰 이익이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원(願)을 구두로 구술한다. 

벌목은 기구를 쓰는 탓으로 작업자에게 위험부담이 있을 뿐만 아 

니라 큰 나무들이 넘어지는데서 오는 위험부담도 있어 벌목을 주관 

하는 사람이나 작업자가 다 함께 재해에 신경을 쓴다. 축원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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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양식이 없어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긴 축원을 하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축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치성 

제 뒤에는 소지를 올려 신의 응감도(應感度)를 측정하는 것이 상례 

(常例)이나벌목산치성에서는소지를하지 않는다. 

산치성이 끝나면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베 

어 넘긴다. 이때는 통상 톱을 쓰지 아니하고 도끼로 베는데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에 모인 벌목꾼 가운데서 

가장 노련한 벌목꾼이 혼자서 한다(사진 8-@). 거수(巨樹) 거목 

(巨木)을 벌목할 때 그 동티를 막는다는 속신에서 첫 도끼질을 하기 

전에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향하여 “어병(倒命)이요”라고 외쳐 

왕의 어명으로베는것이니 베는사람에게 동티를내지 말라는예방 

을 하고 도끼질을 하는 습속이 있으나 인제의 벌목에는 아무말 없이 

도끼질을 한다. 이렇게 하여 처음 벤 나무가 넘어지면 모였던 사람 

들이 환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제수를 내려 음복과 주연이 베풀어 

진다. 

2. 벌목(代木) 작업 (사진 8링， 9 . 10) 

(1) 벌목시기 

벌목 인부는 통칭 산판꾼이라고 하여 이들은 벌목을 전업으로 하 

는 직종에 종사한다. 삼림이 작을 때에는 농사나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벌목을 하는 수도 있으나 언제와 같이 멧목으로 운목을 

할 정도의 큰 삼림이 있는 지방에는 산판꾼이라는 벌목을 전업으로 

하는 작업 인부가 따로 있고 인제의 삼림 벌목은 이 전업 산판꾼들에 

의하여 벌목되어졌다. 

벌목 시기는 목재 이용상의 필요， 지형， 기후， 운반방법， 시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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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인부조건 (A夫條件) 등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나 언제의 경 

우는 벌목 수송이 소나무 단일종인데다가 운반도 멧목으로 운목한 

다는 제한조건 때문에 그 시기도 고정되어 있다. 

인제의 벌목 시기는 음력 10월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가 

상례로 되어 있어 멧목으로 운목되는 소나무는 반드시 이 시기에 벌 

목된다. 이같은 이유는 하산(下山) 작업과 운목 작업이 하나이고 둘 

째는 떼를 띄우는 시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벌목을 

하면 적설기를 이용한 하산 작업이 쉬울 뿐 아니라， 하산된 운목을 

떼를 만드는 장소까지 운반하기 쉽기 때문이며 또 떼를 연중(年中) 

계속 띄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수량이 적어 띄울 수 없을 뿐 

아니라강이 얼어 띄우지 못하므로해빙기(解永期) 이후강물이 불 

어야 떼를 띄울 수 있기에 벌목은 떼 띄우는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떼 띄우기 전인 동절에 한다. 

(2) 벌목 수령 (代木樹敵)

벌목은벌목을하는삼림내에 있는모든나무를다베는이른바개 

벌(皆代)과 일정한 수령에 이르러 용재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나무 

만을골라베는간벌(間代)이 있다 

인제에서 떼로 운목되는 소나무는 수령에 의하여 골라 베는 것이 

아니고나무의 크기에 의하여 벌목한다. 모든소나무가수령이 같으 

면 크기가 같을 수도 있으나 토양의 조건 입목지 안내의 조건 등으 

로비록수령은같을지라도나무의 크기는다를수가있어 떼로운목 

되는 나무는 수령보다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벌목한다. 

이때 떼의 길이와 나무의 크기는 함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떼에 

서 쓰는나무의 길이는 20척이 원칙이고그나무의 말구(末口) 직경 

은 5촌(-1) 이상이라야 한다. 말구에 맞추기 위하여 길이가 둘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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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하면 떼를짤수가없고길이를맞추어 말구직경의 크기가일정치 

이상이 아니면 용재로서는 결격이었을뿐 아니라 떼 짜는데도 불편 

하여 인제의 떼로 운반되는 나무는 길이 20척， 말구 직경 5촌 이상 

이라는 것이 거의 철칙이다.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으므로 나무의 

크기는 목측으로 이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벌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떼로 운반되는 용재는 수령에 관계없이 그 크기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벌목한다. 벌목을 한 뒤에 20척으로 나무의 

길이를 재어 그 길이대로 끊을 때에는 목측으로 어림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톱의 길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다가 그 톱 

으로 베어 놓은 나무의 길이를 재어 20척이 되도록 끊는다. 

그림 3. 집재를 위한 벌목 방향 

關 짧 
그림 4. 집재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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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림의 벌목은 아무데나 하기 쉬운 장소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 

니고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윗쪽으로올라가면서 한다. 이것은나 

무의 도복(倒代)과 베어 놓은 나무의 집목의 편의를 고려하여 행하 

여지는 순서이다(그림 3) . 

(3) 도구와방법 
벌목 도구는 톱과 도끼를 사용하는데 톱은 ‘끊침’ 또는 ‘거도’ 라 

고도 한다. 톱에는 폭이 넓은 톱과 폭이 좁은 톱이 있고 벌목용은 폭 

이 좁은 것을 쓴다. 톱은 날이 서지 않으면 나무가 잘 끊어지지 않으 

므로 톱의 날을 세우기 위하여 강철로 된 날 세우기 기구인 ‘줄’ 을 

가지고 다닌다. 톱이 잘 들지 않으면 벌목 작업을 중단하고 줄로 톱 

날을세워 다시 작업한다. 

별목 방법은 톱이나 도끼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한쪽은 톱을 쓰고 다른 한쪽은 도끼를 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다(그림 5) . 

@도끼에의한벌목 @도끼에 의한벌목 @톱과토끼에 의한벌목 

그림 5. 벌목방법 

벌목 부위는 용재로서 가치가 있는 최대한 낮은 데를 택하고 작업 

하기 좋은위치， 지표와수간(樹幹)과의 수직관계， 어디로넘어뜨릴 

까 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벌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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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은 반드시 양쪽， 즉 정반대 방향에서 해 들어가며 이때 나무 

를 넘기려는 방향에서 먼저 벌목 작업을 하는데 이 방향에서의 벌목 

은나무의 직경 정도까지 끊되 끊는부위는가장낮은곳을끊는다. 

이것은 톱으로 끊던 도끼로 끊던지 같다.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반쯤 

끊어 놓고다음은그정반대 방향에서 벌목작업을하되 반드시 먼저 

끊어 놓은부위보다높은부위를끊는다. 

이렇게 끊으면 나무가 넘어질 때 높이 끊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낮게 끊은 쪽으로 넘어지게 된다. 선후 벌목의 벌목 부 

위 수평차이는 나무의 수세(樹勢) , 지표면과의 수직성에 따라수평 

의차이，간격을결정한다. 

즉 나무가 넘기려는 곳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던가 그쪽 수세가 강 

하여 나무의 중량이 그쪽에 있다던가할때에는먼저 끊은부위와나 

중에 끊은부위의 수평 차이를작게 하여도쉽게 넘기려는방향으로 

넘어간다. 지표와 수세가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전자와 반대로 되어 

있을때에는두곳벌목의 수평차를많이 두어야한다 

벌목을톱으로할때는나무의 손실이 작고도끼로하면톱과같이 

직선 벌목이 불가능하여 엇비슷이 끊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손실이 

있다. 두 곳의 벌목 작업이 거의 되면 적당한 때에 톱이나 도끼를 빼 

고 높이 끊은 곳에서 낮게 끊은 곳을 향하여 사람이 나무를 밀어 넘 

기기도한다. 

나무가 넘어가면 톱이나 도끼로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는 전 

수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용재로 사용할 부분만 한다(사진 11). 

가지치기를 할 때는 되도록 원줄기 가까이를 자르되 원줄기에 손상 

이 가지 않게 끊고 가지치기를 한 뒤에는 떼를 짜기 위한 길이인 20 

척을 재어 끊는다. 용재로 쓸 부분을 잘라내고 남는 윗동강이는 용 

재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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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목으로 다시 자른다. 

(4) 표지(標講) 
벌목한 뒤에는 벌목한 나무가 누구의 것이라는 표지(標識) 작업 

을 한다. 근년에는 벌목 허가 관청에서 허가된 수량만을 벌목시키기 

위하여 철로 된 표지인을 나무마다에 표지하여 운반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허가를 얻어 벌목된 나무라는 것을 식별하게 하기 위한 작업 

을 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목상마다 자기 나름의 표지가 되는 ‘인방 

망이’ 를 가지고 있어 쇠로 된 인방망이로 벌목한 나무마다 한 그루 

라도 빼지 않고 도장을 찍 어 놓는다(그림 6). 

벌목장에는 밤에 나무를 지키기 위해 따로 숙 

직하는 것이 아니어서 혹 외인이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갔을 경우 이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자기 나무라는 것을 알아서 찾을 수 있고 더욱이 

인제에서 떼로 운반할 경우에도 운행 중 강 위에 

서 떼가 흐트러져 나무가 흘러내려 갔을 때 인방 

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강 연변 부락에서 다시 찾 

을수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떼를 띄우다가 떼가 흐트러졌을 경우 

에도 그러하고 아직 떼를 짜지 아니하고 집목만 

해 두었는데 갑자기 홍수가나서 나무가흘러갔 

띔 

세 

때 
그림 6 인방망이 

을 때도 이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자기 나무를 찾는다. 벌채 허 

가관청의 인방망이 표지는 같은 것을 쓰나 목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방망이는 사람에 따라 그 표지가 다 다르므로 자기 나무의 식별이 

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벌목 후의 인방망이 찍는 작업은 필수적이 

다. 인방망이는 쇠막대 끝에 직경 5cm 내외의 쇠로 양각된 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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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길이는 40cm 내외며 나무에 찍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VI. 운목(運木) 

벌목이 끝나면 집목장(集木場)까지 나무를 운목하여 쌓아 두게 

되어 있고 그 운목의 과정이나 방법은 지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 

다. 

트럭이나육로를통한운목일 때는벌목장까지 새 길을내어 벌목 

현장에서 직접 운목할 수도 있으나 떼로 운목을 하려면 떼를 띄울만 

한수량이 있는곳까지 육로나수로운목이 불가피하여 여러 가지 방 

법이 쓰이고있다. 

1. 하산(下山) 

산의 경사가 급하지 아니하여 나무를 산록으로 미끄러지게 할 수 

없는 삼림에서는 소나 사람이 목도를 하여 집목장까지 운목을 하나 

산의 경사가 급하여 소나 사람의 힘으로 운목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나무를 하산할 때 특수한 방법을 써서 쉽게 하산시킨다. 인제의 산 

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여 하산 집목장에서 떼 매는 데까지는 사람， 

소， 강 등을 이용하나 산에서 하산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통길을 이 

용한다 

(1) 통길(그럼 7) 

벌목한 나무를 산록까지 내려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통길’ 을 이 

용하고 있다. 통길은 산곡(山삽)에 만든다. 경사도는 나무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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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져 내려갈만 하여야 하되 산곡의 굴곡이 심하면 미끄러지던 

나무가 그 활강세 때문에 통길에서 벗어나던가 내려가지 못하고 막 

힐 수 있으므로 통길의 지세는 우선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한 뒤에 목 

재 활강에 알맞는 곳에 만든다. 

~\~-

그림 7. 통길 

통길은 목재로 퉁근 관을 반으로 자른 모양으로 산목을 따라 만든 

다. 통길의 폭은 나무가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 길이는 벌 

목작업장에 따라산정의 나무도이것을이용할수있을거리인산정 

가까이까지 올라간다. 

제작 방법은 맨 밑에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가로 부목(數 

木)을 대고 가운데 가는 나무를 계곡 따라 길이로 놓으며 가장자리 

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계곡 

자체가 우묵한데다가 가운데 가는 나무를 놓고 가장자리에 굵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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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놓았으므로 그 가운데 공간은 둥글게 되고 활강시키는 나무가 

횡겨 나오지 않고 잘 미끄러러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을 따라 세로로만 짜가는 것이 아니고 도중 

여러 곳에 통길나무가 령겨지지 않게 가로의 부목을 설치한다. 계콕 

을따라세로로놓은나무의 길이가꼭같으면 령겨 나오기 쉬우므로 

길고 짧은 나무를 섞어서 짜이도록 한다. 

통길은 목조활로(木造消路)라고도 하는 것으로 삼림이 커서 작업 

이 여러 해 걸리면 상설 통길을 만들기도 하나 인제의 경우는 상설 

통길은 없고 목재의 운반 기일이 짧으므로 임시 통길이 전부이다. 

통길을 통하여 삼림 내의 목재를 다 하산시키고 나면 맨 윗쪽에서 

부터 이 통길에 사용하였던 나무를 풀어 차례로 통길을 통하여 내려 

보내고 나면 통길은 저절로 없어지고 목재의 하산은 다 끝난다. 통 

길은 원목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는 부분， 즉 

바닥을 크기가 같은 원목으로 평면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바닥 원 

목보다 훨씬 큰 원목으로 활강시키는 나무가 령겨지지 못하게 테를 

짜는 방식과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반원형의 것이 있다. 

인제에서 쓰인 통길은 이 반원형 통길이다 반원형의 통길은 반원 

형의 중심 부위에 직경이 가장작은원목을놓고그것을기점으로좌 

우에 꼭같은직경의 나무를놓되 중심에서 양쪽밖으로나갈수록나 

무의 직경은 점점 커가야 하고 양쪽 맨 끝의 테는 미끄러져 내리는 

나무가 횡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경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싼 

다. 

이런 방식으로 평지에 그대로 배열하여도 원목의 굵기 때문에 저 

절로 가운데 반원형의 공간이 생기지만 지세가 계곡일 때는 지세 자 

체가 이미 반원형으로 되어진 곳이 많으므로 그러한 지세에서 이런 

식으로 통길을 짜면 활강시키는 나무가 밖으로 횡겨지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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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형의 가장 낮은 중심부를 따라 잘 활강하여 내려간다. 

통길은 지형에 따라 땅에 깔아서 만들기도 하고 잔교(橋橋)로 만 

들기도하나， 인제에서의 통길은거의가땅에 원목을깔아서 만들고 

잔교는 만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잔교 구성이 땅에 까는 것보다비 

용이 많이 들고 작업이 복잡하며 내구성도 적은 탓이다 

그러나 지형이 파였다던가 바위가 있다거나 봉과 봉 사이를 운목 

해야할형편으로잔교를만들지 않으면 안되는곳은그지형에 따라 

군데군데 잔교를 만들기도 한다 잔교는 다리를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밑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원반형의 잔교를 싼다(그 

림 8) 

그림 8 . 잔교의 구조 

통길의 구배(句配)와 경사도는 활강시킬 목재의 크기， 활로면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강시키려는 목재가 도중에 구배가 약하다던 

가경사가약하여 걸리는일이 없을정도로취하고지형에 따라통길 

의 군데군데에 중간 토장(中間土場)이 라는 것도 만든다. 

이 중간 토장이라는 것은 지형상 정상에서 산록까지 한번에 나무 

를 활강시킬 수 없을 때 도중에 산정에서 내려오는 원목이 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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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을 말한다. 이 중간 토장은 주로 구배와 경사도의 문제 때문 

에 필요하며 이곳에 와서 머문 목재를 다시 다음 통길에 넣어 활강시 

킨다. 그러나 인제의 삼림 통길에는 이 중간 토장이 거의 없다. 통길 

의 마지막종점을토장이라하여 통길을통하여 내려온나무를여기 

에 쌓았다가 다음 운반 수단에 의하여 운목한다. 

2. 소를 이용한 운목(사진 14흉) 

토장에 쌓아 놓은 나무를 운목하는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지 

금과 같이 육로가 발달하였을 때에는 토장까지 화물 자동차가 와서 

운목을 하나 육로가 없는 곳에서는 떼로 운목했다. 인제에서 떼를 

매어 띄우는 곳은 수량관계로 합강정 (合江亨) 밑 합강(合江)에서 

떼를매었으므로합강떼 엮는곳까지 운목하여야한다. 

합강까지의 운목도 ‘적심’이라하여 원목하나하나를개별적으로 

물에 띄워 떼 매는 집목장(集木場)까지 운목하는 과정이 있고 이에 

앞서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물까지 운목하는 과정이 또 있다. 이 중 

후자， 즉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변까지의 운목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가 끌어 운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목도에 의 

한방법이다. 

소를 이용하여 운목하는 방법은 우선 소가 원목을 끌 수 있게 길을 

대충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한다. 노면이 파인데는 흙으로 메우고 울 

퉁불퉁한데는깎아내리며 굴콕이 심하여 나무가걸릴만한지형은 

나무가 걸리지 않도록 굴곡을 평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한다. 

다음은 나무를 소가 끌 수 있게 원목에 구멍을 뚫는다. 원목 밑동 

강쪽 절단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끼로 구멍을 뚫어 소가 끄는 맛줄 

을 웰 수 있게 만든다. 구명의 크기는 맛줄을 웰 수 있을정도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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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필요하게 크게 뚫으면 맛줄을 꿰기는 쉬우나 원목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맛줄이 들어갈정도가한계이다. 

맛줄은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침줄을 꼬아 쓴다. 인제 지방의 침 

에는 ‘드렁칩’ 과 ‘버멍칩’ 의 두 종류가 있으나 원목에 꿰어 소가 운 

목할 때 쓰는 침은 드렁최을 많이 이용한다. 즉 이 드렁칩의 침줄을 

여러 개 베어 이것을하나로합하여 칩맛줄을만들고나무에 꿰어 그 

줄의 양쪽끝을소의 어깨에 매어 운목한다. 이 때에 구멍을뚫는것 

을 ‘코뚫이’ 를 한다고 말한다. 

침줄 외에 피나무 껍질로도 줄을 만들고 소가죽도 일부 이용하며 

느릅나무 순으로 탱개를 틀어 사용하였다. 원목을 땅에 길이로 뒤어 

놓고 그 한 끝을 소가 끌어 적심을 할 수 있는 수량(水量)이 되는 강 

변까지 끌고 간다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가 걸려 갈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 령겨 준다. 

3. 목도에 의한운목(사진 12 , 13-(1)) 

(1) 목도채 

목도는 사람의 힘으로 운목하는 작업으로 여기에는 필요한 용구 

가 있다. 목도채는길이 2m가좀념고굵기는직경 15cm 정도의 각 

목이 아닌 퉁근 나무다.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등을사용하였다. 

목도채는 나무가 생긴대로 원통으로 된 것도 있고 한가운데 맛줄 

을 거는 곳은 원통으로 되어 있으나 양쪽 끝의 사람이 메는 부분은 

사람의 어깨에 맞도록 양쪽을 약간씩 깎은 것도 있다. 목도는 목도 

에 의하여 큰 중량을 운반하므로 목도채가 탄력성이 없는 나무면 부 

러지기 쉬우므로고로쇠나무나사시나무등탄력이 강한목질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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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사용한다. 

(2) 목도줄 

목도줄은 목도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직경 5cm 내외의 맛줄로 

길이는 두 겹으로 하여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원목에 걸어 그 원목 

이 땅에서 15cm 정도 들릴 길이면 된다.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에 따라 목도줄의 길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았다. 목도줄로는 

피나무 껍질이나 삼을 쓴다 

피나무 껍질은 산에서 살아 있는 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 

서 누굴누굴하게 한 뒤에 이를 하나씩 합하여 직경 5cm 정도 되게 

만들어 쓴다. 이 피나무 껍질은 강하여 무거운 중량에 잘 견딘다. 삼 

을 말린 껍질을 언제에서는 조락 이라고 하는데 피나무 껍질을 쓰 

지 아니하면 이 조락으로 목도줄을 만들기도 한다. 

만드는 방법은 앞의 피나무 껍질 때와 같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만들기도한다. 

(3) 목도질과 인원 

목도질은원목의 운목뿐아니라한두사람의 힘으로운반하기 힘 

든 것을 옮기는 데도 사용되었다. 목도질은 4목도 . 6목도 .8목도 

가 있다. 운반하려는 원목의 크기 , 중량에 따라 목도질을 하는데 때 

에 따라서는 2목도도 있다. 

2목도는 원목의 뒷끝을 땅에 닿게 하고 원목의 앞 끝에서 두 사람 

이 목도질을 하여 걸어 가면 앞 끝은 땅에서 들렸으나 뒷 끝은 땅에 

닿은채 끌려서 운목된다.4목도는 4명의 목도꾼이 2조로나뒤어 하 

고.6목도는 6명의 목도꾼이 3조로 나뉘 어 하며 (사진 13-(!)>. 8목 

도는 8명의 목도꾼이 4조로나뉘어 하는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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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비슷한사람끼리 한조가되며 6목도나 8목도의 경우는키 

가 맞지 않으면 중량이 고루 실리게 목도줄로 조절을 한다. 조와 조 

의 간격은등분하여 고르게 한다. 

목도줄을 감고 목도채를 등에 올려 놓으면 전 인원이 함께 일어서 

기 위하여 앞에서 선소리를 부른다. 그 선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일 

어서고 선소리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 행진한다. 발이 맞지 않으면 

운반물의 요동이 심하여 행진하기가 어렵다 도중에서 켠다던가 집 

목장에 다운반하여 원목을내려 놓을때도 선소리 구령에 맞추어 일 

시에 앉는다. 다 옮기고 나면 목도줄과 목도채를 거두어 다시 간다. 

(4) 목도소리 

목도질을 할 때는 반드시 목도소리를 한다. 목도소리는 앞조가 부 

르고나면뒷조가그대로복창을하게 되어 있고이것은피로를풀고 

능률을 올리려는 일반 노동요와는 달리 걸음걸이를 맞추려는데 있 

다. 

걸음걸이가 맞지 아니하면 운반하려는 원목이 흔들려 운반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몸을 다치기가 쉽다. 가사의 내용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여차하니 여차 하고 합창하는 후렴이 

행진의 보조를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제 멧목의 운목 목도노 

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나무가어디서 왔나 

방태산제일봉에 

낮이면은일광을타고 

밤이면은이슬을먹고 

낙락장송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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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간의 힘을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 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무를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기역자로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등에 솔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소고안장지어 타고 여차하니 여차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어디려냐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봄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 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면 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괄시 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듣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보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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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물동이 호박씨 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 제비놀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둥실 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 불나비 날듯 여차하니 여차 

둥실퉁실 잘노논다 여차하니 여차 

등으로되어 있다. 

후렴이 ‘여차하니 여차’ 로 되어 있기도 하고 ‘허영차 허영’ 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가 없이 후렴으로만 부르 

기도 하나 목도노래는 선후가 있어 후창은 반드시 선창을 복창하게 

되어 있다. 

이 목도노래는 박진감도 있지만 애조띈 4.4조의 가락에 목도꾼 

들의 흥취가 멋과 해학으로 담겨 있다. 4 .4조의 매김소리가 나오 

고 후창으로 4 . 3조의 받는 소리가 ‘여차하니 여차’ 하고 뒤따랐다. 

선창은 목도꾼 중에서 가장 힘세고 경험 많은 왼쪽 선두가 불렀다고 

한다. 

이 목도노래의 가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는 목도꾼의 신명에 

따라바뀌기도하고틀에 매이지 않고자유롭게 불렀던 것이다. 운 

반해야 하는 통나무의 무게나 운반 거 리 에 따라 목도노래의 길이는 

길고 짧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소나 목도로 집목장에 원목이 옮겨지면 그 옆에 있는 하천에 ‘적 

심’ 을 한다. 물론 적심은 물이 많은 하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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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길에의한운목 

(1) 적섬(사진 15굉， 16) 

적심은 목도나 소로 집목장까지 운목한 나무를 물에 띄워 떼를 짜 

는 마지막 집목장까지 수로로 운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수량 

이 많으면 유실될 염려가 있고 수량이 너무 적으면 띄울 수가 없으므 

로 수량이 나무 하나가 떠내려가기 알맞을 때 실시한다 

인제에서는 서화(瑞*미나 기린(觀離) 쪽에서 적심을 하여 합강정 

밑까지 내려 보내면 여기서 떠내려온 나무를 집목하였다가 떼를 깐 

다. 서화나 내린천의 수량이 떼를 띄울 정도가 되면 떼로 보내나 이 

쪽 두 강이 떼를 띄울 정도의 수량이 되지 못하면 원목 하나하나를 

물에 띄우는 적심의 방법을 이용한다 

원목을물에 띄워 적심을하면 원목은수세를따라하류로흘러 간 

다. 적심을 시작하면 적심을 한 나무를 집목하는 사람이 갈쿠리를 

들고 합정강 밑 합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 속에서 원목을 갈쿠리 

로찍어서 끌어 낸다. 

적심은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으면 하지 않으나 적심 도중에 급 

수(急水)가 내려 적심한 원목이 유실되면 적심하던 사람들이 하류 

로 내려가 유설된 원목을 찾는다. 이 작업을 ‘거둠’ 이라 하고 거둠 

이 된 원목은 합정강까지 끌고 와서 떼를 싼다. 이 거둠을 할 때에는 

‘인방망이’ 의 표지에 의하여 원목의 소유자를 식별하고 자기 나무 

만찾아온다. 

(2) 데미떨이 
적심한 원목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가다가 바위나 지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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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장애물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고 한지점에 고정되는수가 있 

다 한 나무가 걸려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흘러내려 오던 

나무는 모두 여기에 걸려 하나의 더미를 이룬다 더미가 생기게 되 

면 운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이것을 와해시켜 원목이 떠내려 가도 

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 작업을 ‘데미떨이’ 또는 ‘데미치기’ 라 

고한다 

소수의 원목이 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면 데미치기 

하기가쉬우나많은원목이 한데 엉켜 더미를이루고있을때는위험 

이 따르는작업이 된다 

데미떨이는 숙련을 요하는 일로 그 기술자는 임금도 일반 인부보 

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원목이 한두 개 걸려 있을 때는 걸린 부위도 

쉽게 찾을수 있고따라서 손쉽게 데미를칠 수 있으나 많을때는수 

백 본의 원목이 물의 상태에 따라질서없이 엉키게 되므로작업이 쉽 

지 아니하다. 

이 데미떨이를하는사람을 철떡꾼 이라고부른다. 철떡꾼은지 

렛대 하나를 들고 이 지렛대로 데미를 친다. 데미는 육지에서 칠 때 

도 있고물속에서 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원목위에 올라가서 칠 때 

도 있다. 데미를 쳐서 나무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데미치 

기’ 라고도 한다. 데미떨이를 하여 원목이 무너져 내리면 철떡꾼은 

나무보다 한 발자국 앞서 피신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적심한 원목의 수와 합강에서 걷어 올린 원목의 수가 맞아야 하고 

적심이 끝났는데 합강에서 걷어 올린 원목의 수가 적심 때의 수보다 

적으면 철떡꾼은 지렛대를 들고 합강에서 적심하던 장소의 강변을 

오르내리며 걸려 있는 나무를 찾아 데미떨이를 한다 

데미떨이를 하는 철떡꾼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 업을 전업으 

로 하고 있다. 벌목된 원목은 통길을 통하여 하산시켜 소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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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에 의하여 강변까지 운목하여 적심을 통하여 떼를 엮을 합강까 

지 운목되어 여기서 떼를 만들어 목적지까지 떼로 운목된다. 

VH. 떳목조립과구조 

벌채된 원목은 운목이나 목도 과정을 거쳐 산골짜기의 계곡에 쌓 

아둔다. 겨울철이 주로벌목시기가될 때가많은데 그시기는주로 

눈이 많이 쌓이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벌목하여 

나무를 눈이 쌓인 산비탈을 이용하여 미끄러뜨리거나 사람과 소가 

끌고 계곡에 도착하여 계독물 가까이에 있는 평지에 쌓아 두었다가 

계곡의 얼음이 풀리는봄에 쌓아두었던 통나무를계콕물에 띄워 내 

린천과 서화천을 이용하여 합강리 「우소」까지 내려 보낸다. 

이 때의 과정을 적심이라 하는데 원목으로 멧목을 엮을 수 있는 큰 

강까지 떠내려 보내기 위하여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물이 

없는 계곡은 통길을 놓아 나무를 끌어 내리기도 하고 수량(水量)이 

적을때는임시로뚝을쌓아저수지 같이 물을저장하였다가일시에 

방류하면서 통나무를 같이 떠내려 보내는 관류(管流) 방법을 이용 

하기도한다. 

이렇게 계곡의 얼음이 우수 · 경칩을 지나 풀리고 산골짜기에 물 

이 흐르게 되어 쌓아 놓았던 통나무를 하나하나 끌어내 서화천과 내 

린천에 떠내려 보내면 합강리로 모아져 우소(雨핍)에 머물게 된다. 

‘ 이 때 집목꾼들은 양쪽 강에서 몰려 내려오는 통나무들을 찍개로 찍 

거나 끈으로 묶어서 한 곳으로 모으고(그림 4) 하나씩 물에서 건져 

강 옆에 쌓아 놓거나 그대로 물 속에서 옛목을 엮는 작업에 들어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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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껍질을 벗기는 도구(송피낫) 

강물이 불고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강 옆에 쌓아 두었던 통 

나무의 껍질을깨끗이 벗겨(그림 9) 목도방법을이용， 우소로운반 

하여 물에 띄운 상태로 멧목을 엮기 시작한다. 멧목을 엮을 때에는 

모든작업이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부들은물위에 떠 있는 

통나무를모아들이는사람과멧목을잘엮는기술자로나뉘어 작업 

이 진행된다(사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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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나무에 구멍 뚫는 방법 

멧목을엮는방법에서는지방과하천의 상태에 따라여러 가지 방 

식이 있는데， 최녕쿨이나 쇠줄로 묶거나 구멍을 뚫어 바늘 귀를 꿰 

는 것과 같이 꿰어 묶거나 또는 쇠고리를 박고 여기에 나무녕쿨이나 

맛줄을 꿰어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제 지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것만을 소 

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우소에 모인 통나무는 산판에서 가지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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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길이 20자로 끊어낸 것의 양쪽 끝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때에는 도끼와 끌을 이용하여 점끈이 관통할 수 있도록 맞구멍 

을 만들어야 한다(그림 10 , 사진 18-@, @). 

구멍은 물론 통나무의 굵기에 따라 크고 작아지는데 큰 통나무는 

구멍이 크고 작은 통나무는 구멍도 작은 편이다. 지름이 60~90 

cm , 길이가 600cm 이상 되는 통나무를 엮은 것을 궁궐떼 , 지름 

15 ~ 60cm ， 길이 600cm 정도 되는 것을 엮은 것을 부동떼 ， 지름 

12 ~ 15cm ， 길이 360~390cm의 통나무를 엮은 것을 가재목떼， 

통나무를 네모 기둥으로 제재한 나무를 묶는 것은 편목떼 ， 그보다 

더 가는 것을 엮은 화목떼， 서까래떼가 있는데 엮는 방법은 모두 같 

다. 

궁궐떼의 경우는지름이 커서 몇 개 묶지 못하나부동떼의 경우맨 

앞에 엮는 통나무의 숫자는 25~ 35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데 너비는 

5~9m ， 길이 6m 정도 된다 제일 앞에 엮은 한 묶음을 ‘앞동가리’ 

라고부르며 그뒤로 4동가리를더 붙여 떼 한바닥이 완성된다. 

멧목은 언제나 5동가리를 연결하여 한 바닥으로 만들어 띄우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동가리부터 둘째 셋째 · 넷째 · 

다섯째 동가리라고 부르는데 둘째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까지 

뒤로 가면서 각각 앞의 통가리보다 2~3개씩 통나무를 줄여서 묶어 

가기 때문에 전체의 모양은 역류선형(遊流線型 : 그림 15 , 사진 31) 

이된다. 

각 동가리의 통나무는 둘째 33개 정도， 셋째 31개 정도， 넷째 29 

개 정도， 다섯째 27개 정도로묶는데 그수는강물의 양이나여러 가 

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바닥을 엮어 완성하면 

150~2007~의 통나무가 묶이는데 요즈음의 짐차로 2차분은 충분 

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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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동가리의 앞머리를 묶을 때에는 통나무의 뿌리쪽이 앞으로 가 

고 윗쪽이 뒤로 가게 늘어 놓고 이미 뚫어 놓은 통나무의 구멍에 침 

끈을 꿰어 묶는데 통나무가 흩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 ‘등 

테’ 를 대고 한 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칭끈을 동여 매는 사이 등테 

에 한번씩 말아 묶은 후 옆의 통나무 구멍에 꿰기 때문에 아주 든든 

하다(그림 11), 

그림 11 멧목 엮는방법 

이 때에 쓰는칩은오래된 드렁칩을물에 충분히 불렸다가사용하 

기 때문에 아주 질기다. 등테는 등테가지 라고도 하는데 잘 부러지 

지 않는 튼튼한 참나무를 이용하는데 굵기는 약 6~7cm이며 길이 

는 앞머리를 모두 묶을 수 있도록 5~9m가 되는 것을 쓴다. 

이러한등테는각동가리의 앞머리와뒷쪽을묶을때 모두사용하 

며 드렁최을꼬아서 만든굵은침끈으로 앞머리의 등테 오른쪽끝과 

통나무를한데 묶고또그끈을늘려 뒤등테 왼쪽끝과그곳의 통나 

무끝을한데 묶은후다시 앞머리 왼쪽끝과뒷쪽의 오른쪽끝을 X 

자형으로 엮어 각 동가리가 더욱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 X형으 

로 묶은 줄을 ‘가줄’ 이 라고 한다(그림 15). 

첫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를 한 바닥으로 묶을 때에도 드렁최 

언제 멧목 57 



을 이용하여 앞동가리의 양쪽 끝과 뒷동가리의 앞쪽 양끝을 단단히 

붙잡아매어둔다. 

그러나 맨 앞통가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묶는데 이는 앞 

동가리의 앞사공이 운전할 때 그 방향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바닥의 멧목이 묶여지면 앞동가리의 앞머리 

가운데에 Y자형의 ‘강다리 ’ 를 엮어 세우는데 이것은 배의 노와 같 

은역할을하는 ‘그레’를올려 놓고멧목운전을하기 위한받침대인 

것이다 

그림 12. 앞동가리의 강다리 

씨 

그림 13. 강다리 그림 14. 다섯째 동가리의 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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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리의 위치는 등테에서 조금 뒤쪽에 구멍을 파서 그 밑을 박고 

고정시키고 그림 14(사진 22갱. 26)와 같이 옆에 버팀 나무를 세 

워 만든다. 이와같은강다리는다섯째 동가리의 꼬리쪽가운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는 앞사공의 운전을 뒷사공이 돕기 

도 하고 운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다 

이 앞과 뒤 강다리에 올려 놓고 방향을 잡 

아줄노와같은역할을하는것을 ‘그레’라 

고 하는데 지름 10~ 15cm 되는 단단한 소 

나무를깎아만들며 그한쪽에는 T자형의 손 

잡이를 매달아 놓고 물 속에 들어가는 쪽은 

납작하게 깎아 물을 세차게 밀어 낼 수 있도 

록 하였다(그림 16). 그레의 길이는 멧목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5~7m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멧목 한 바닥이 완성되는데 

2~3사람의 기술자가 한 바닥을 엮는 기간 

은 2~3일 걸린다고 하며 멧목이 합강에서 

한창일 때에는 100~150바닥이 한꺼번에 

엮어졌다는경험자들의 말로보아그장관을 

상상할 수 있겠다. 멧목은 통나무만 운반하 

지 않고 인제 지방에서 구워진 옹기나 서울 

사람들이 사용할옐나무를실어다주기도하 

는데 이것을텀으로싣는다하여 ‘웃짐치기’ 

라고한다. 

멧목이 강위에 떠내려갈때 앞과뒤에 설 

치한 그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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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주는키의 역할을한다. 물론강물의 흐르는속도에 맡기는것 

이지만물길을 찾고 강을 낀 양쪽의 강변이 암벽 · 모래 · 들판 · 계 

곡의 차이， 수심의 깊고 얄음， 느리거나 깊은 여울， 소용돌이 · 암초 

의 있고 없음을 파악하여 멧목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 뒷 

사공은 쉴사이 없이 운전을 한다. 멧목을 조립 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삿대가 있다. 이것은 중간에 멧목이 강 밑바닥에 닿았을 때 

밀어내는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운행하는 멧사공을 ‘골안멧사공’ 이라 하 

며 이들은 춘천에서 되돌아 오는 사공이며 , 그대로 춘천에서 정박하 

였다가서울까지 계속내려가는멧사공이 있기도하였다. 그러나춘 

천에서 서울까지만을 운행하는 멧사공을 ‘아래멧사공’ 이라 이름하 

기도한다. 

인제에서 조립된 다섯 동가리 한 바닥 멧목은 춘천에 와서는 북한 

강과 소양강이 합류하여 강물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졌음을 

이용하여 세 바닥을 다시 묶어 하나의 멧목으로 합쳐 묶어 서울까지 

내려간다. 

이 때 앞에 다섯 동가리짜리 2바닥을 묶고 그 뒤에 1바닥을 꼬리 

같이 붙여 완성한다. 이 큰 멧목에는 앞사공이 2명이 되는 경우도 있 

고， 1명이 운행할 수도 있으며 뒷사공은 그대로 1명이었다. 춘천에 

서 서울까지는강물이 넓고깊으나위험한여울이 없어 큰멧목이 유 

유히 떠내려 갈수 있다. 

VllI. 벌류(接流) 

인제(購歸) 멧목은， 기린면(觀繼面)과 내변(內面) 지역에서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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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목(原木 : 원목의 종류는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화목 다섯 종류가 있 

으며 , 길이는 보통 20척 CR) 정도로 25-307ß를 엮어서 「한 동가리」라 하 

고， 다섯 동가리를 「한바닥」이라 한다.)은 내린천(內購川)을 이용하고， 

북면(北面)과 서화면(瑞和面) 지역에서 벌채된 원목은 서화천(瑞和 

)11)을 이용하여 띄워보내 강의 합류 지점인 합강리(合江里) 앞 「우 

소」에 아무렇게나 집적(集積)돼 있는 원목들을 ‘철떡군’ (강물 위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원목을 바로 잡아 놓는 사람)들이 ‘데미떨이’ (강물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원목을 바로잡아 놓는 것)를 한 다음 떼를 맨 

다. 그리고 북한강(北漢江)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춘천(春川) . 서 

울로 운송한다. ‘갯떼기’ (처음에매서 가는떼)는 해빙과 더불어 한식 

(寒食)이 지나면 시작되는데 3~4월이 적기(適期)이다 

1. 강치성(江致誠 · 시진 24-@, 25-(1)) 

떼가출발하기 전에 돼지머리， 채나물세 접시， 메 세 그릇， 포한 

개， 삼색실과 소지용(繼&用) 한지 석장(목상， 앞사공， 뒷사공용)을 

진설하고 강치성 (강치성을 「물고사」라고도 브른다.)을 올린다. ‘무꾸리 

쟁이’ 가 제 (察)를 주관하면서 안전 무사를 기구 발원한다 이 때 올 

리는 강치성 제문(察文)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불계부정 태일하여 홍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 

발원하나이다. 

동방갑을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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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임계 용왕신 

중앙무기 용왕신 

사해팔방용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합강정을 출발하니 , 

앞여울 밑에 거미소， 실바우 밑에 핑의여울， 

비트리 밑에 송곳돌， 쾌팽이 밑에 쥐젖여울，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성황당 밑에 스레여울， 

포와리 밑에 개여울， 제비여울 밑에 망태여울， 

여울 여울 구비구비 다 지나서 신연강을 지나갈 때 비나이다. 

무사하강을비나이다. 

무사하강을비나이다. 

가기 어려운 여러 여울(離)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 달라는 염원을 

동서남북 · 중앙 · 사해팔방 용왕신(龍王神)에게 빌고 있다. 치성을 

잘못 드리면 물귀신이 잡아간다고 해서 온 정성을 다해 올렸다고 한 

다. 

강치성이 끝니면 목상으로부터 발기 (떼의 나무 수를 기록한 계산 

서)를받아가지고출발한다. 그런데 특이한것은떼가출발할때 가 

족들이 나와 전송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습속(習倚)이다. 

특히 여자는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가 있었다. 

앞사공과 뒷사공 : 인제에서 춘천까지는 1바닥(5동가리)이 가며， 

1바닥에는 앞사공과 뒷사공 두 사람이 탄다. 앞사공은 ‘물말기’ 를 

잘 타면서 물길을 찾아 운행하는 일이고， 물말기를 잘 타지 못하면 

떼가 돌면서 전진하지 못한 채 강변으로 밀려나오게 된다. 뒷사공은 

앞사공을 보조하는 역 할뿐인데 ‘공가 (노임 · 품샀의 뭇으로 옛꾼 사회 

에서 쓰인 특이한 용어)는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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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로(運路) 

인제(購歸)에서 춘천(春川)까지는하루가걸리고， 춘천에서 서울 

까지는 7일에서 15일이 걸린다. 춘천까지는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인제에서는 아침 8시 ~9시에 출발하 

면 오후 4시경에 춘천 소양통(昭陽通-昭陽路 윗다리 부근)에 도착 

되었다. 서울까지는 여러 날이 걸리므로 떼 위에서 밥을 해 먹거나 

주막집을찾아사먹기도했다 밤에는떼를 ‘버레’(강가에 있는돌무 

지)에 매고 갔으며， 시간이 촉박할 때는 밤에도 운행(運行)했다. 

인제(購細)-춘천(春) 11) 간은 보통 1바닥， 춘천-서울 간은 3바 

닥~5바닥이 벌류(俊流)됐다고 증언한다. 전자는 주로 화목용(火木 

用)으로 가끔 옹기도 운반했으며 , 후자는 목재용이 더 많았다고 한 

다. 

(1) 인제(購歸)-춘천(春川) 간의 여울(그럼 17) 

합강리-앞여울(첫돌바우)-시루바우(실돌이， 인제 남북리 앞 

강)-핑의 여울(송곳돌， 군축령 근방)-비투리(송곳돌가로리) 죄 

목여울(관대리)-쾌팽이(급회전， 대홍리 앞)-사심이여울(대흥리 

밑)-마른여울(물 깊이가 가장 얄음， 양구 수산리)-쥐젖여울(양구 

수전리)-까치여울(양구 수산리)-작은 포와리(양구 수산리)-큰 

포와리(양구 수산리)-두지아우(바위가 엇갈려 있음， 양구 수산 

리)-거무여울(큰 바위)-개여울(사전리 밑)-망태여울(춘성 내평 

리 위)-내평리여울. 

이 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 「큰 포와리J (춘성군신북면 

천전리에 살고 계신 이태순 님은 22세 때 인제에서 춘천까지 옛목을 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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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큰 포와리에서 큰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는 옛목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한 

다 )로 일명 호랑이 여울이라고도 불렸다. 집채 만한 물더미가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불 속을 빠져 나가야 하므로 자칫하면 물길 

에 휩싸여 익사하거나 석벽(石뿔)에 부딪혀 죽는 수가 있었다. 이 

때는 어김없이 떼가 난파(難破)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합강리에서 출발하여 처음 만나는 「앞여울」 또는 「첫돌 

바우J . 시루같이 생긴 바위가물속에 있는 「시루바우J. 뾰족한 바위 

가 솟은 「송곳돌」 또는 「쟁의 여울J . 물살이 세어 멧목 다섯 동가리 

를 모두 비틀어 이음새를 다 끊어 놓는다는 「비트리 J . 소목같이 생 

긴 「쇠목여울J. 소용돌이가 있는 「쾌팽이여울J . 사슴뿔같이 생긴 바 

위가 있는 「사심이여울J. 물 깊이가 얄아 멧목이 얹히는 「마른여 

울J . 쥐젖처럼 물 밑에 바위들이 솟아나 멧목을 감아대는 「쥐젖여 

울J . 바위가 엇갈려서 있는 「두지아우여울J. 거미잡듯이 끌어들이는 

「거무여울J . 물살이 한번 멧목에 덤벼들면 개처럼 물고 놓지 않는 

「개여울J . 멧목을 통채로 덮쳐 물 속으로 싸잡아 들어가는 「망태여 

울」 등의 여울이 모두험난하고특징있는여울들이다. 

(2) 춘천-서울 간의 여울(그림 17) 

다리아우(신영강 밑)-마당골-가평 꼬까리-갓내울 쇠바람(소 

양강과 홍천강이 합수되는 들머리)-전여울(청평뱀 밑)-고래이 

(수심이 가장 얄음) 

인제-춘천 간에 비하면 비교가안될 만큼순탄한여울이다. 따라 

서 춘천까지 무사히 오면 서울은 큰 근심없이 갈 수 있는 비교적 평 

탄한물길(水路)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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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제-춘천-서울 간의 정류처(停留處)와 주막(酒幕)이 있 
는마을(그럼 18) 

합강리-가로리-대홍리-성황데이-용수목이-사전리-내평 

리-북청-청평골-도지거리-춘천-덕두원-마당골-갓내울

횟바리-전여울-심개구미(청평 대성리)-노적봉-미음(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봉안구미-팔당-토막나들이-우미내

광나루 뚝섬-서빙고-노량진-마포. 

이 중에서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은 도지거리， 덕두원， 미음， 팔당 

등이며 , 특히 「미음」의 ‘썩정네’ 주막집은 썩쟁이 (들병장수)가 

8~9명이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 미음은 북한강(北漢江)과 

남한강(南漢江)이 합수(合水)되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사람들 

이 많이 모였고， 따라서 색주가(色酒家)로 붐빈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고한다. 

3. 옛목 아리랑과 그 세계(世界) 

멧꾼은 떼를 운송하는 동안 인간(자기)과 자연(물)과 고독과 싸 

워야 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살 수 있는 인간사(A間史) . 생활사 

(生活史)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 위해 알게 모르게 노래를 불렀고 또 불리어졌다. 떼 

운행이라는 노동을 통해 부르고 불리어진 노동요(勞動證) . 그것이 

바로 ‘멧목 아리랑’ 이다. 그 가사(歌詞) 2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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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목 아리랑(1)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멧목을띄워 놓으니 

이리랑타령이 처량도하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보매기 (소양댐에서 약 500m 아랫쪽에 만들어 놓았던 보막이 (狀) 보 

막이에서 아랫쪽으로 약 700m쯤 내려오면 「도지거리」가 있다.) 여울 

에 떠내려가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멧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포와리 신영강이 아직일세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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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공뒷사공조심하게 

포와리 물사품치솟는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쾌팽이 포와리 다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반기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멧목이 많다더니 

경오년장마에다풀렸네 

@ 아리아라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오 자고가오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가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서산낙조에 해떨어지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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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변한줄뉘알았나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멧목을 타고서 술잔을드니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멧목을 타고서 하강을하니 

광나루 건달이 손짓만하네 

@ 아리아리 쓰리쓰라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기나좋기는합강정 

넘기나좋기는거닐고개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멧목에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변해졌네 

위의 멧목 아리랑(1)은 젊었을 때 멧꾼 생활을 한 김계근(金桂根， 

인제군상동리 .88세) . 임일남(林-男， 인제군합강리 .74세) . 박해 

순(朴海順， 인제군 상동리. 61세) 씨로부터 채록(採錄)한 것으로 

가락은 거의가 「강원도 아리랑」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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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음수율(音數律)은 3.4조~4'4조， 전 14연(聯). 1연 4행 

으로짜여져 있다. 

모든 연에 걸쳐서 한(恨) . 원(恐) . 애(哀) . 환(歡)의 명암(明暗) 

이 낭만과 인간애를 잃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음율은 애조(哀調)이 

다. 그것은 ‘한풀이’ 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슬픔이나 원한(恐恨)에 사무친 시(時)나 노래를 짓는다거 

나또는감상하는것은우리 스스로가그슬픔이나원한의 포로가되 

기 위해서가 아니 라， 그것을 짓고 또는 감상하는 투사행위 (投射行

寫)를 통하여 오히려 그런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함인 것이다. 

이른바 카타르시스의 미학적(美學的) . 윤리적(倫理的) 의의도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千二斗 著， 韓國文學과 恨， 二友. 1985. p. 11). 

결(結)은 해(解)를， 한(恨)은 해한(解恨)을 소망하고 도달하려는 

인간의 감정과 욕구가 서로 교착(交錯)되고 교류(交流)하는 맥락 

(]腦용) 속에서 생성 ·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원(恨 

셉)과 애조(哀調)로 직조(織組)되어 있는 「멧목 아리랑」은 고(苦) 

는 낙(樂)으로， 애 (哀)는 환(歡)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소망이 표백 

되어 있다고조명할수있다. 

떳목 아리랑(2) 

멧목 아리랑(2)는 이태순(李太順， 춘성군 신북면 율문리 .71세) 

옹이 멧꾼 생활을 할 때 불렸다고 하며 . 1연 4행 , 전 10연으로 되어 

있다. 

멧목아리랑(1)과비교해 보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가네/봉의산 정자는 구경정자/소양강 정자로 만나 

보세/1연만 다르고 나머지 9연은 모두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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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강원가(漢江쩔歌) 

한강(漢江)을 오르내리던 멧꾼들에게 주교폐 (冊橋戰)라는 것이 

있었다. 임금의 도강(據江)을 위해 임시로 주교(빠橋)를 만들 때는 

이 근방은 아무도 얼씬 할 수 없었다. 떼건， 곡식이건 ， 무엇이건 다 

멀리 쫓아 버렸다. 이 때 멧꾼들은 한 푼의 ‘공가’ 도 받지 못하는 엄 

청난 수폐(受짧)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심사를 원가(웠歌)로 표출하 

였던것이다 

세종(世宗)조 때 능(陸) 참배 등으로 왕이 도강해야 할 때는 배다 

리(冊橋)를 놓는데 이 때는 어떤 배든 징발을 당하였다. 왕실(王室) 

에서 강을 건널 때는 삼군 장수(三軍將帥)가 강 이 편 저 편에서 열 

지어 서 있고， 각(角)과 북을 호응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좌군(左 

軍)의 구운(九運)이 선행(先行)을 맡고， 중군(中軍)의 십칠운(十七 

運)이 그뒤를 받치고， 그 뒤를 어거(細罵)가행차하였다 그리고우 

군(右軍)의 삼운(三運) 이 후미 (後尾)를 맡는 주교도강(府橋避江) 

을하였다. 

연산군(熊山君)은 시홍(始興) 청계산(淸漢山) 사냥에 말 너뱃 마 

리 건너 가는데도 이 주교를 놓도록 하명하였던 것이다. 

왕의 행차에는 대개 민간선(民間船) 8백여 척이 징발되었다. 이 

주교를완성기키는데는 20여 일이 걸렸다. 그동안경(京)을중심으 

로 한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같은 주교폐(冊橋鷹)로 인해 

생겨난 한강 원가(漢江쌍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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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멧목장수 

멧목뺏기고울고가고 

전라도알곡장수 

통배 뺏기고울고가면， 

마포객주발뻗고울고 

노나루색주가머리 잘라판다. 

주교폐 (빠橋慶)가 얼마나 크고 심 했는가를 익 히 알게 해 준다. 

세종은 주교폐의 떳떳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다 

리는 어지럽다」는 구실로 한강 건너기를 애써 피하곤 하였다. 

세종이 붕어(뱀細)하여 영릉(英陸)으로 이장될 때 주교를 놓고 

한강을 건너는 도중 비가 내려 대련(大輩)이 흠빽 젖어 버렸다 어 

지러운 황천길에 죽어서까지 백성을 아끼시는 인자한 비라고 뱃사 

람들이 말했다(李圭泰， 開化百景.3권 新太陽社. 1969. pp. 85~86). 

5. 일화(適話) 

멧꾼들에 얽힌 일화(進話)가 적지 않으리라 예측되면서도 증언하 

는 사람(멧꾼)들이 공개할 것만 골라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일화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흥미진진한 ‘썩쟁이’ 편력 

(遍歷)에 얽힌 생활사적 (生活史的)인 이야기는 더욱 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들려 주는 한도(限度) 있는 일화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썩쟁이’와의 수작(빼配)(사진 39) 
멧꾼들은 색주가(色酒家)에 있는 들병장수， 갈보(錫南)들을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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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라고불렸다.썩쟁이라는말은경기도「미음」에 있는 ‘석정(石 

貞)네’라는주막집에서 따온것으로통칭 ‘썩정이’ · ‘썩재이’ · ‘썩 

쟁이’라고불렀다. 

왜 썩쟁이라고 불렀느냐는 물음에， 인제-서울 간에 「미음」의 썩 

정네 주막집이 제일 크고 유명했기 때문에 별다른 뜻도 모르고， 또 

알생각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부르다보니 어느사이에 

썩쟁이가들병장수·갈보의 별칭(別稱)이 되어 버렸다고한다. 

그런데 썩쟁이라는 낱말의 돗을， 사전적인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 

지 느낌과 의미를 함축(含養)하고 있음을실감케 한다. 

썩쟁이-썩은 ‘쟁이’와같은천한사람， 육체와정신이 다썩어빠 

진 사람， 또는 육체와 육체를 섞은 사람으로 해석된다. 즉 썩은(肉) 

과 섞은(混) 것을 모두 합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재 

미있는느낌이 있고， 의미가분명하며， 어감(語感)마져도맞아떨어 

지는 낱말이 아닐 수 없다. 멧꾼들이 그 의미(意味)를 모르면서 사 

용했다고 하지만， 실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들병장수를 부혼자(蘭 

混者)로 불렀다면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 같다. 

썩쟁이들의 나이는 대개 20대에서 30대이며， 멧꾼이 「미음」에 떳 

목을 대고 쉬면 썩쟁이가 지금의 나룻배 같은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다가와 멧목에 오른다. 술과 안주를 내놓고 갖은 교태와 수 

작을부리면서 술을많이 마시게 한다. 

막걸리 1잔에 2전， 물고기 조림 1개에 2전， 튀긴 두부 1개에 2전 

씩이며，썩쟁이의 아양에 넘어가술을잔뜩마시고거나하게 취하면 

서울행도 잊고 노래와 춤판을 벌린다. 뜻이 통하거나 금전적인 계산 

이 맞으면 정사(情事)도 서슴지 않았고， 바다의 어선과는 달리 떼 

위에 여인을올려 놓는 것을 전연 금기시(禁‘람視)하지 않았다 한다. 

「인제(합강리 )J에서 「서울(노량진 )J까지 썩쟁이가 있는 소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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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은 춘성군 신북면 윗샘밭에 있는 「도지거리 J . 춘성군 서면 의 

암댐 근방의 「덕 두원J . 경 기 도 양주군 북한강 · 남한강이 합수되 는 

근방의 「미음J. 경기도 양주군 팔당댐 근방의 「팔당」이며， 그 중에 

서도 강원도의 「도지거리」 주막과 경기도의 「미음」 주막은 썩쟁이 

로가장유명하였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라는 가사가 멧목 아리랑에 담겨 있 

듯이 「도지 거 리」는 인제 (購歸)-춘천 (春}I I) 간의 마지 막 통과 주막 

이고 ， 다음은 춘천 제 1소양교 밑인 종착지(終훨地)이기 때문에 유 

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 경기도의 「미음」 주막은 썩쟁이가 가장 

많은 곳으로 보통 8~ 9명이 되었다고 일러준다. 

(2) 천수 통과(殘水通過) 

춘천-서울 간에는 험난한 여울이 별로 없어 떼 운행에 큰 어려움 

이 없었다. 그러나 청평댐 근방의 「전여울」을 지나고 「고래이」를 지 

날 때는 그곳 동리 사람들에게 통과비(通過費)를 내야 했다 r고래 

이」는 그 일대가 물이 알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안 「고래이」 사람들은 물 밑의 모래를 깊게 파서 

떼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뱃가로 돈을 받았다. 

이른바 골 친 값이다. 이것은 강주인한테서 받아내지 못하는 자비부 

담이었다. 

(3) 옛꾼의 의리 (義理)와 협동(協同) 

멧꾼들의 의리와 협동은 대단했다. 앞에 가던 떼가 여울에서 파손 

된 것을 보면 뒤에서 오던 옛꾼들은 갈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 결리 

더라도 전연 개의치 않고 망가져서 흩어진 그 떼를 다시 주워 엮은 

다음출발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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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뒤에서 오던 떼가 망가졌다는 전갈을 받으면 앞에 가던 떼 

는 갈 길을 멈추고 몇 십리가 되어도 강가 옆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 

가그망가진 떼를다시 수습해 준다음에 그떼를타고내려와자기 

떼를운행한다. 

다같이 어려운길을걷고 있는떼꾼들 한테서 동료의식으로가득 

찬 의리(義理)와 협동(協同)을 빼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 

다고긍지가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여울같은 곳에서 떼가 망가져 나무를 잃게 되면 ‘강주인’ 은 

그 나무 값을 ‘공가’ 에서 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야 했다. 또한 강가의 사람들은 여울을 잘못 타거나 불의의 

사고로흩어져 버린 멧목나무를주워서 땅속에 깊숙이 파묻어 두었 

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썼으며 ， 목상(木商)은 자기가 직접 나서 

거나염탐꾼을고용하여 이 마을저 마을을다니면서 숨겨 놓은멧목 

나무를 찾게 하였다 한다. 

(4) 공가(工價) 

멧꾼사회에서는노임(勞質)을 ‘공가(工價)’라했다 어디에서 

연유된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공가’ 라 했다. 아마 멧사공의 

노임이라고 하여 붙인 명칭인 것 같다 

춘천~인제 간의 ‘공가’ 는 일제치하에서 광목 한 통을 살 수 있는 

5~6원이었고， 춘천~서울까지는 30~35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수(那守) 월급이라고까지 과장하기도 한다. 이 때 쌀 한 말에는 1 

원5전이었다한다. 

한편 춘천~서울행 떼는 목상이나 강주인을 잘 아는 멧꾼만이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떼 기술이 있어도 이들을 잘 알지 못하면 

서울행 승벌(乘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 같은 사람을 사이에 

언제 렛목 77 



넣거나 뇌물을 주어야 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떼 

를 타려고 한 것은 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 

기 때문에 떼를 타야 귀한 현금(現金)을 쉴 수 있었던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뇌물을주고서라도서울행 떼를타야하는것은어쩔 수없 

는 필요악(必要惡)이었다고 회고한다. 

6. 귀향(歸鄭) 

떼가 인제(購歸)에서 출발할 때 ‘발기’ 에 기록된 멧목 나무 숫자 

자로 춘천(春川)이나 마포(麻浦) . 노량진(鷹梁律)까지 무사히 도 

착시키면 강주인(江主A)은 이를 확인한 후 ‘공가’ 를 지불한다. 출 

발할 때 30~40% 선불(先觸)받은 나머지를 지불받는다. 이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며 자기가 제일인 것만 같았다는 회고담 

이다. 

현금을 손에 쥔 멧꾼은 광목을 사거나 가사(家事)와 처자(쫓子) 

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동대문 안에 있는 여인숙(旅A宿) 

「박한용네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갔다. 

다음 날 기차나 버스 편으로 춘천까지 온 다음 이곳에서부터는 대 

개 걸어서 인제의 집까지 왔다. 

서울에서 언제까지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는 밤낮 4 

일이 걸렸다. 동대문-망우리-가평-춘천-샘밭-내평리-사전 

리-한골-상수래-언제가 그 당시 걷는 길이었다. 

썩쟁이와의 농탕질이나 투전( I調錢)으로 돈을 다 날리고 걸어서 

올때가한두번이 아니었다고하며 끼니를굶어서 걸음을제대로옮 

기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낮이나 저녁 때 인제에 당도하게 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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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가몰래 담을넘어 안방을피해사랑방 

으로들어가새우잠을자는경우가적지 않았다고한다. 

그러나 귀향(歸椰)은 멧꾼들에게는 오랫동안 객지생활의 노고를 

풀어 주는즐거움이었다. 돈을벌어 가지고오건， 다날리고오건 간 

에 귀향은 좋고 기쨌다 한다. 

집에 돌아왔으나돈 한푼내놓지 못할때는다음에는주색잡기와 

투전놀이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처자 앞에서 굳게 맹세하기를 여 

러 번 했다고도 증언한다. 그러나 또다시 떼를 타고 주막거리를 지 

날때는자기도모르는사이에 술과썩쟁이와투전에 빠지게 되곤했 

다고한다. 

그러면서도 멧꾼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강통(江通 · 江統)’

이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평가절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수많은 고락(苦樂)과 애환(哀歡)이 담긴 멧꾼 생활도 개화(開化) 

로 화천댐 청평댐이 생기면서 서울행 승별(乘代)이 끊겼고， 겨우 

춘천행 정도였으나 그나마 횟수가 줄었다. 해방이 되어 언제(購歸) 

가 이북(以北) 인공치하(A共治下)에 들어가자 저절로 종지부를 찍 

게 되었다. 

강통 20여 년의 추억을 더듬는 임일남(林一南 .74세) 옹과 김계 

근(金桂根 .88세) 옹의 회고담(回顧談)으로 당시 멧목 운행의 처음 

과 끝을 잘 알 수 있었음은 다행이다. 

IX. 맺음글 

지금까지 인제 멧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경로와 행위 

를 거쳐 서울 지방까지 운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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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밀어닥친 서구문명 

의 이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 나라가 전통적으로 소 

유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이 아끼고 아껴 후손에게 물려 준각 

종 문화와 전통산업 · 예술 · 민속 · 과학 등이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구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조 

금의 수정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온 과거 40여 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도 다른 민족 

의 문화와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요소를 소유한 분야가 많았음 

을 인식하고 그것을 재발굴하여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냄은 물론 현 

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를 찾으려 

는 노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거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멧목은 

어느지역에서고모두사라졌고다만제주도연안에서 그지방주민 

들이 물고기잡이 활동에 일부 사용할뿐 내륙지방에서는 완전히 없 

어진 산업활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과거 우리 나라에서 행하여졌던 멧목 운행은 우리 역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활동이며 한국사를 연구하거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활동을하며 생활하였는가를알아보 

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멧목의 연구에 있어 압록강 -두만강 · 대통강의 옛날 멧목 운 

행을 살펴볼 수 있다면 상당히 우수한 연구결과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것이나현실적으로그강들은북한지역에속하고있어 고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를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방은 

인제일 수밖에 없고， 또 인제 지역의 멧목은 조선왕조가 개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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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현재의 서울로정함에 따라서울의 궁궐과관청， 양반 · 백성 

들의 가옥을 짓는 목재를 공급해 주던 큰 운반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광을받았었다. 

그래서 언제 지역에서 벌목된 각종 재목을 소양강 · 북한강의 물 

줄기를 타고 서울까지 운반하였던 멧목 산업은 조선왕조와 당시 우 

리 민족의 사회적인 변화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수있겠다. 

인제 멧목은 조선조가 개국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 

정하나 확실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강 

원도의 나무가 많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며 그 때부터는 합강 인근 

의 삼림지역에서 벌채한 목재가 멧목을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되었 

던것같다. 

이러한 사실은 언제 지역에 황장금표가 두 곳이나 있었다는 것으 

로증명할수 있고기록에 의하여서 발견된 바 있다 이 같은 인제 옛 

목과 그 지역의 삼림벌채는 일제 식민지 밑에서 임산자원의 수탈과 

정을 거치면서 더욱 혹심하게 이루어졌었으나 멧목 운행만은 1943 

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중단되었고 그 뒤부터 육로 운송수단이 멧 

목의 역 할을 대신 담당하였다. 

그 뒤 40년간 이상 멧목 운행이 자취를 감추고 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도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거나 세상을 떠나 멧목에 관한 사실 

을 증언하여 줄 자료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 

각한 언제군 문화원 · 군청 · 주민들이 합섬하여 멧목 산업과 그와 

결부된 당시 사람들의 생활습속(生活習倚)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모아져 강원대학교 박물관 연구진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 

를작성할수 있었음은천만다행이다. 

만약 지금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몇 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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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하여 인제 멧목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면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 

을수없었을것이다. 

그 이유는 멧목 운행에 직접 참여하였던 경험자나 이 분야에 지식 

이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 세월이 흐른 뒤에는 생존하지 못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인제 주민들은 인제 멧목을 연구 

함은 물론 민속으로 승화시켜 놀이로 구성하여 강원도 민속예술경 

연대회에 내놓아 최우상을 탔고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출연시 

켜 호평을 듣기까지 되었다. 

이 인제 멧목 조사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우리 나라 역사에 있었던 

멧목 산업과 수운(水運)에 관한 연구가 한층 높아지고 각 지방에 숨 

어 있는 전통민속과 문화가 찾아졌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또 

멧목에 관하여 앞으로도 학술적인 측면과 산업민속이란 관점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멧목 운행 경험자의 증언과 각종 문헌을 기 

초로 하여 이런 정도의 보고서나마 작성할 수 있었음을 인제군민과 

함께 학문을연구하는사람모두가기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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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목재면확보 



@김계근님 @임일남님 

@손용인님 @심한호님 

@송태익 님 @ol 태순 님 

사진 1 . 멧목운행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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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천 

@내린천 

사진 2 서화천과 내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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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천 

@미륙천 

사진 4. 한계천과 미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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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상류 

@소양강 하류 

사진 5. 소양강 

88 언제 뱃옥 



@ 한계리의 삼림 

@한계리의 소나무 @소나무의 밑부분 

사진 6 . 한계리의 삼림과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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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의 절터에 새겨진 황장금표(화살표 부분) 

@전북 완산의 금표 

@가까이서 본황장금표 @강화유수부의 금표 

사진 7. 황장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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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산치성 

@산치성 후의 첫 벌목(도끼만사용) 

사진 8. 산치성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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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 마이산에서의 벌목 광경(1 930년대) 

사진 9 .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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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를사용한벌목 

@벌목된 소나무 

사진 10. 벌목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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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를사용한가지치기 

@가까이서 본가지치기 

사진 11.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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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매어 운목하는 모습 

싸~상경훌훌 

@ 백두산 원시림에서의 벌목 · 운목 모습0920년대) 

사진 12. 줄을 매어 운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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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를 이용한 통나무 운반 

사진 13. 목도와 멜빵을 이용한 통나무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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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를 이용한 통나무 운반 

~-~ 

.... {t ,( 

@ 소를 이용한 통나무 운반 

사진 14. 지게와 소를 이용한 통나무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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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으로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는 광경 (1930년대) 

사진 15. 강으로 통나무를 운반하는 광경과 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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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통나무의 적심 

@ 적심된 통나무가 흘러가는 모습 

사진 16. 통나무의 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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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에 부설된 목재 수송차(1930년대 ) 

@ 적심 에 의해 운반된 벌채목 

사진 17. 목재 수송차와 운반된 벌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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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강다리 

@ 멧목을 엮기 위해 구멍을 뚫은 통나무 

@위에서 본모습 @그레 

사진 18. 멧목을 엮기 위해 구멍을 뚫은 통나무와 강다리 ·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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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멧목을 엮는 모습 

@엣목을엮는모습 

사진 19. 멧목을 엮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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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떳l목을 엮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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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멧목의 윗부분 

@완성된 멧목의 앞부분 

104 언제 렛옥 

@강다리를 세운모습 

사진 21 . 완성된 떳목의 엮인 모습 



@ 강다리를 세우는모습 

@완성된 렛목의 모습 

사진 22. 강다리를 세우는 모습과 완성된 멧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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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렛목을 띄우는 모습 

사진 23. 완성된 떳목의 출발 직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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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직전의 모습 

@강치성 

사진 24. 출발 직전의 떳목 위에서 지내는 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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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성을드리는무당 

@출발한멧목의 모습 

사진 25 . 강치성과 출발한 멧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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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와강다리 

@ 가까이서 본 그레와 강다리 

사진 26 . 그레와 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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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를 젓는 모습 

@그레를 젓는 모습 

사진 27 그레를 젓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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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떳목c1바닥) 

사진 28 . 운행 중인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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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떳목 (2바닥) 

i 

~......-‘-

@ 운행 중인 떳목 (3바닥) 

사진 29. 운행 중인 떳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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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닥을 묶은 한강의 렛목0930년대) 

@ 무산군 연면수의 엣목0930년대) 

사진 30. 한강과 무산의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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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 멧목0930년대) 

i것활률i 

@두만강엣목의 흐름 

사진 31 . 두만강의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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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의 멧목 계류장0930년대) 

@ 급류를 지나는 압록강의 떳목 

사진 32 압록강의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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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압록강 철교 주변의 저목장들0930년대) 

@저목장에 도착한 압록강의 렛목 

사진 33 . 압록강의 멧목 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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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에서의 렛목 해체 모습0930년대) 

~.，‘협잃-‘ 

@ 회령의 저목장0930년대) 

사진 34 . 대동강의 멧목 해체와 회령의 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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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톱에 의한 통나무 켜기 (1 910년대) 

사진 35 통나무 자르기와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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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36 . 소에 실려 거리로 나온 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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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 님(인제 멧목 시연 
지도자 · 엣목 운행 경력자) 

@ 합강문화제에서 시연되는 목도에 의한 통나무 운반 

사진 37 . 멧목 운행 경력자와 합강문화제에서 시연되는 목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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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목도 운행) 

@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옛목 운행) 

사진 38 인제 멧목의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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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산치성) 

@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가지치기) 

사진 40. 인제 멧목의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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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목도줄 매기) 

@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의 시연 모습(목도 운반) 

사진 41. 인제 멧목의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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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피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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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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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도 

@자귀 

사진 42 . 목재 가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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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흠M 
@소형 톱 

@중형 톱 ‘νw‘ 

@대형 톱 

사진 43. 각종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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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이 만 철 
인제문화원사무국장 

2002년 한해를보내면서 「인제 멧목」 사료집을 발간하고자지난 

날을더듬어 본다. 

올해는 6. 13 지방선거를치르고자한동안시끄러운가운데 민선 

제 371가 정착이 되었고 월드컵 축구경기 분위기로 옹 국민의 대집 

결 속에 또 한 때는 모든 업무를 미루고 경기장과 TV 앞에 “대~한 

민국”을 외치는 응원의 함성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해이다. 

세계 속의 월드컵 !4강은 온 국민의 단결로 이루어낸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기게 된 한 해이다. 

이면에 예고없이 우리의 이웃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고 그 가슴아 

픈 흔적들은 아물지 않고 지금껏 상처를 남기고 있다. 

폭풍 “루사 그 악몽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난 4월초 본원에서는 인제 멧목 재현을 금년내에 추진하고자 

떳목 생활을 직접 하였던 원로 손용인 옹과 박해순 전 문화원장과 함 

께 인제군청을 찾아가 군수(이승호) 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 

서 인제 떳목의 재현이 꼭필요한가치성이 있다고합리적인 뜻을이 

루었다. 결과는 금년 10월 합강제 행사 때 추진하기로 하였다 

멧목 재현의 계획을 틈틈이 세웠다가 점검이 따르면서 여러 번 반 

언제 뱃욕 129 



복을 거둡하기도 했었다. 

이번 재현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자 서울에 있는 “디지털 영 프로 

비천”과 용역을 체결하고 현지 답사에 임했었다 

9월 17일 그 첫 번째로지역 주민들로구성된 목도 연습이 합강리 

소재 인제 제재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지표 

삼아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소품 구입과 제작에 준비를 하 

면서 시간은 흘렀고 9월 26일 아침부터 재연에 들어갔다. 

인제읍 고사리 산 5번지 군유림으로 목상(떨화원장)과 벌목꾼은 

입산을 하고 산치성을 드라고 어명이오 와 함께 첫 도끼질로 나무 

한그루가넘어갔다. 

이어서 벌목이 시작되고통길을만들어 원목을하산하고집하장으 

로 운목하여 다시 적심으로 이어지고 과정이 하나하나 추진되더니 

드디어 멧목 엮기가 완결되었다 10월 4일 합강 합수머리에는 각 기 

관단체장과지역 주민 그리고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나와지켜 

보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보도진이 나와 지켜 보고 있었다. 

오후 2시 멧목 운행에 앞서 강치성으로 시작이 되고 멧목 운행이 

시작이 되더니 애환이 서린 멧목소리가옛 멧목 생활사의 얼을그리 

면서 재연이 연속되었다. 

이제 이번 행사로서 전통 인제 멧목사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먼 후 

대에 길이길이 전승하게 될 영상기록이 남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에 재연된 사진으로 편집되여 “인제 멧목” 사료집을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책자로 

하여금 인제 민속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되 

기를기대한다.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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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떳목 재현 추진계획(안) 

·우리 인제군의 고유 민속사인 멧목 생활사를 재현함으로 옛 선 

인들의 성스러운 지혜와 그 작업 과정에서의 고통과 애환이 서 

려 있는 생활사를 재정리하여 계승 · 보존하고 자라나는 후세들 

의 산 교육으로 승화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기여하고자 함. 

·개요 

0기 간 : 2002. 9. 10 ~ 10 . 100개월간) 

0장 소 : 인제읍 고산리 및 합강정 일원 

0주 관 : 인제문화원 

0후 원 : 인제군 

0협 찬 : 인제경찰서， 인제향교， 기린농협. 3821부대 .303 

경비연대 ， 두산(주) . 인제제재소 

O고 증:손용인，박해순 

·추진방향 

O멧목 생활사에 종사하였던 원로 노인네의 충분한 고증 취득 

0재현 사업 추진계획서 수립에 의한 단계적 추진 

0수요되는 소품 사전 확보 

0문헌 및 사진과 DVD 영상기록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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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목재료준비물 

구분 프n E 「L T 까‘ 그 "J= 준비기간 준비방법 취득처 

소나무원목(12자) 60개 02.9. 1O~ 9.20 구입 인제제재소 

소나무원목(9자) 1907R 1/ 1/ 1/ 

멧 
강다리 2개 1/ 제작 심홍규 

.5!. 
「

강다리 보조대 4개 1/ 1/ 1/ 

료 그레 2개 1/ " " 
등태 607R " " " 
가줄(맛줄) 10타래 " 구입 철물점 

자귀(대) 1개 " 구입 철불점 

작 
자귀(소) 1개 " " " 

업 톱 5개 " " " 
도 도끼 3개 " " " 
구 ';l:、 5개 " " 1/ 

미^ 집게 4개 " " " 
장 도비 107R " " " 

쩍쇠 107R " " " 
망치 2개 " " " 
목도대 8개 " "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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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준비물 

프디 E 「L 단위 T 까‘ 그 ‘캉J. 준비기간 준비방법 취득처 

남자민속복 벌 20 02. 9. 20 제작 한복집 

여자민속복 11 5 11 11 11 

머리수건 25 11 11 11 

주머니 11 20 11 11 11 

짚신 11 20 11 11 노인회 

두루마기 별 11 11 한복집 

조끼 11 11 11 

갓 11 11 구입 상점 

T;ζT근속P 11 10 11 11 노인회 

제수물 세트 02 . 10. 3 11 λOLx nA 

스l 여 디 11 11 ” 

·소요인원 

배역명 단위 명수 준비기간 방법 비 고 

벌목꾼 며。 20 02. 9. 10 지역주민 일당지급 

앞사공 11 11 11 11 

뒷사공 11 11 11 11 

목도꾼 11 10 11 11 11 

소리꾼 11 11 11 11 

주모 11 2 11 11 11 

모「사 。 11 11 ” 11 

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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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과정 내역 

과정 장 소 소요시간 인원(배역) AT‘.R 옵 ~.g누 

입산 인제읍고사리 1시간 목상 1명 목상 .갓， 민복및 도포， 

산 5번지 벌목꾼 20명 차「보「， x li1시니 

벌목꾼 ’ 민복，짚신， 

흘치기， 작업 도구 

산신제 1/ 1시간 목상 1명 제물 . 주，과， 포， 

벌목꾼 20명 돼지머리， 소지 

벌목 1/ 3시간 벌목꾼 20명 벌목꾼 민복，짚신 

작업도구:톱，도끼，낫 

하산 1/ 1시간 벌목꾼 20명 ※ 도비，통길 

으\!..모「 합강-고사리 3시간 목도꾼 20명 목도채，목도끈， 

(목도) -」ι-르 ，모 「 도비，집게 

운목(적심) 1/ 3시간 철떡꾼 20명 지렛대 

토장쌓기 1/ 1시간 20명 목도채，목도끈l 

(원목적재) 1/ 집게，도비 

옛목엮기 1/ 12시간 옛목꾼 10병 원목(12자) 60개 

목도꾼 10명 원목(9자) 1907ß 
강다리 2개 

강다리 보조대 4개 

그레 2개 

등태 607ß 
가줄 10타래 

작업도구 : 도끼， 자귀， 

톱，낫，목도채，목도 

끈，도비，집게 

134 언제 멧목 



과정 장 소 소요시간 인원(배역) 'T-.B.. ~ 효Ï~ 디T 

강치성 합강 1시간 목상 1명 축문，돗자리 ，제수장， 

집사 1명 주，과，포，돼지머리 

앞사공 1명 

뒷사공 1명 

축문 1명 

멧목운행 5시간 앞사공 1명 멧목기，장고 

뒷사공 1명 (마이크설치) 

소리꾼 1명 

주모 2명 

언제 렛 폭 135 





멧목재연보도문 



강원월보 

인제 ‘떳목놀이’ 재연한다 
군문호↓원， 전통민속계슴… 복원방안강구 

[G짧1인제의 전동민속인 멧목 연대회에서 재연해 최-우r싱옳 
놀이 복원사업이 시급하다， 수상하는 등 체승돼 왔연나 90년 
인제 옛목놀이는 예전에 궁뀔 대 중반이후 재연행사가 시리지 
을 지올때 북채용 렛목으로 역어 고 E떨될 위기에 놓여있다. 
운.~}헝} 것에서 유래된 민속으로 이에따라 인제문회원은 멧목궐 
1985년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 。l흘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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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고 제승하기 위해 오는 9 
-10월중 재연앵사홉 자체적으로 
개최효때는 계획을 세우는 동 복 
냉사업을검토하고있다 
특히 후손들에게 엣목쉰;이용 

전수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II 
년간 옛목꾼으로 횡동했던 손용 
인 (1，쐐없::: .88 1씨와 옛목이리항 
소리 전숭보유지인 "l빼순l-Hñu 
I~딩 751씨의 고중이 절내적으로 
필요하다여 원형 확원하는 빙안 
올강구하기로혔다 
방효정 111￥正)문화원장은 

”지역의 푼화블 겨l승 밭전시키는 
역효옐 히논 문회댄의 자체 사업 
이 전부한 십정 이리여 ‘뱃목놀 

이둡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i끝에 
로 받진시키고 지키는네 앞장서 
겠다고했다 
한연 엣목꾼틀은 서울로 운반 
항 목재홉 합bloil ,&'01 두었다가 
비가 내려 수효fO l 1;i-t견 떳목을 

만틀어 운빈었으며‘ bl(써l 치성을 
드리고 위험과 외로올녁블 무흡쓰 

띠 2\!J 1조로 출많했다 <iW 
ul기자 cs:-; irr@kwnc “ .'S .co.kr> 



캉월월휠 

仁---’“’ ..，. .- ‘ _. ~'~ ----" -"'--_ .--..--. .... ",.,..…-. ‘ .. ，.. ~~“、 - " ~…~ .. -"",…”…‘”‘{…~ 

‘ 이제 떼모노이 i.! n" 처 ïa ’ 
; 속발인제의 전통민속옆 
단절 위기(본보 10일자 17면보 
도 훨 뽑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휘진다. 
인제문화원과 인제군은 26일 

떳목놀이 복원사업 빙~lo11 대 

복원본격화 

꾼으로 훌똥했던 손용인 (f，系龍
{二 . 88)씨와 옛목。}리랑 소리 
전승보유자인 ~냉H순(;l' 1짧1댐· 
75)씨가 고증과 렛목 제ξ에 
직접 죠뼈할 계획이어서 시-è-~ , 
질 뻔 했던 지역의 대표적인 : 
민속놀이틀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목재 서울로운반했던 민속 

전통맥이어지다단절위7 1 

郵， 2 ， 000만원 지원 적극 협력 

방효정(方추 ; 
표)문화원장은 : 
“지역 문화를 ; 
계승 발전시키 : 
는 역흘멸 하 i 

0만원올 추경예산연}에 펀 
지원해 주는 계획올 세우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는 문회원의 ’ 
기능을 승컵 떳똑놀이를 복원 : 
하고 계승하는데 적극 나서컸 i 
다·’고했다. ‘ 

인짜 l 떳목놀이는 예전에 서 i 
궁궐올 지올때 목재를 : |에따라 인제문화원은 오는 울의 

중 떳목놀이 재연행사틀 개 떳목 
i..k게서 나무를 잘라 운반 유해 
후 떳목을 만들고 이를 소 회 
F 상류에 띄우는모든과정 서 경 

그대로 복원， 전수해 나갈 다. 

으로 엮어 운반한 것에서 
했으며 지난 1985년 제 3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j우수상올 수상하기도 했 

「이다 ~ ;짧= 沈股￡흉기자’ CS Sl며강 
-히 1930년대 11년간 떳목 kwne “'S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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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원도민일보 

인제떳목놀이재현 

오는 10월 6일간 

전통문화계승 

【앓關] 인제 옛목놀이가 17년만에 
재현된다. 20일 인제문화원(원장 方
孝正)에 따르면 지난 85년 시연을 끝 
으로 중단되었던 인제떳목놀이를 오 
는 10월 1일부터 6일간 떳목용 나무 

벌채 괴정에서부터 운반， 조립 등 
떳목의 전과정을 재현하기로 했다. 

인제떳목의 산증인 孫用{二옹(89. 
인제읍 원대리)과 朴海順 前 인제문 

화원장의 고증을 거쳐 시연케 될 인 
제 떳목놀이는 적심과정 등 주요과 

정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참 
관시킴으로써 인제떳목의 전통을 전 
수케할계힐이다. 

方孝正 인제문화원장은 ”잊혀져 

가는 인제떳목놀이를 시연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제떳목 제 
작의 전과정을 익히게 해 전통문화 

를 계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떳목은 지난 95년 합강 
문화제를 통해 옛목만 소개되었올 

뿐 전 제작과정이 소개되기는 이번 

이 17년만의 일이다. 

鄭然훌X 



강원잃보 

인저l 떳!목놀이 ‘복원 ’ 
합강제서 재연 행사 

주민과함께전승노력 

【흩훌짧l속보=인제의 전통민속으 
로 단절 위기에 놓여있던 떳목놀 
이 복원사업 (본보 4월 27일자 17 
면보도)이 오는 10월 합강제 기 
간펼쳐진다. 

인제문회원은 오는 10월 l일부 
터 6일까지 떳목놀이 재연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이 기간동안 ιk에 
서 벌목하는 모습부터 나무를 운 
반한 후 떳목을 E냐를고 이를 소 
양깅에 띄우는 모든 괴정올 선보 
이기로했다. 
방효정문화원장‘ 정시회문화원 

이사. 1930년대 11년간 떳똑꾼으 
로 훌풍했던 손용인 (89)씨와 떳 
목아리랑 소리 전승보유자인 박 
해순(79 )씨는 20일 인제문화관 

에서 떳목에 대한 고증과 제ξ애l 
직접 참여하기로 협의했으며 지 

· 역주민들과 함께 대표적인 지역 
민속놀이를 전승하는데 힘을 모 
으기로했다. 

문화원은 옛목놀이 재연행사 
기간 인제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 
어 지역내 초종고 흐냉들이 모든 
과정올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하 
기로 했으며 무술인들의 무술시 
범 등 볼거리도 제공하기로 했 
다. 
방효정문화원장은 “사라지는 

지역 문화를 계승시킨다는데 의 
의가 있다”며 “복원사업을 지속 
적으로 펄쳐 나가컸다”고 했다. 
인제 떳목놀이는 조선시대 궁 
궐을 지을때 시용되는 목재를 떳 
목으로 엮어 운반한 것에서 유래 
됐다<沈股錫기자 ess띠@ 
kwne、ι，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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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밀보 

언제 옛목놀이 
재연행사시작 
속보=인제지역의 전통 민 

속놀이인 떳목놀이 복원(본 
보 8월21일자 17연보도)을 
위한 재연행사가 시작됐다. 
인제문호원은 27일 단절 

위기에 놓여있던 떳목월;이룰 
j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재연 
행사에 돌입， 인제읍 고사리 
일대에서 벌목뜰 해 나무틀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ξk겁 
올시작했다. 
문화원은 오는 10월 1일부 

터 6일끼지 인제옵 내린천과 
합감 일태에서 핑1목꾼으로 1 

홀동했던 손용인 (88)씨와 렛 ’ 

목아리랑 소리 전승보유자인 
박해순(79)씨의 고증을 받아 

렛목올 E단들고 강에 띄우는 
모든괴정올선보인다. 
방효정(方추正)문화원장 
은 ”사라져가는 민속놀이를 
복원히기 위한 노력이 걸실 
을 맺게 돼 보료k올 느낀다 .. 
며 ”이번 재연행사를 계기로 
지역내 뜻있는 분들과 호L생 
들이 전수빌아 계속 이어지 
기를 바료받”고 혔다. 인제 
떳목놀이는 지난 1985년 전 
국 민속예술대회에서 최우수 
싱윷 수상한 후 면떤히 이어 
져 오다 최근 재연행사가 중 
단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 
었다.<흩영路= ;:.tlli훌흉기자· 
ess irr@ hvnews.co.kr> 



H원도민월보 

언제 렛목놀이 
7년만에 재현 

4일 내린천서 시연 

”동방겁산 용왕신 , 님강병전 용 
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려1로 

받으시고 합김정올 출빌ι하근 우리 

옛목 무하 하강올 비나이다 ” 
지난 85년 제3회 강원도 민속예 

술경연대회 최우수상월 수상했던 

’인제 떳목놀이 가 지난 95년 9 
월 재연된터 01어 오는 4일 인제 

내린천에서 그 모숨블 드러낸다 

선소리꾼 사힘따씨 08-헤인제둔 
화원장)의 떳목아리랑 노라어j 

맞춰 옛목이 내린천 순개계곡을 

굽이돌아 초가을 융굉올 벗삼으며 

서서히 합강정 쪽으로 펴내려으게 

된다 

인제문화원(원장 方좋正)이 전 

통둔화 계승을 위해 보를 전부터 

인제떳묵놀이‘ 기능브유자인 孫

웰仁웅(88)의 고증을 받아 벌목과 

산치성 , 적심 과정윷 걸쳐 일공동 

아리 84척의 떳목올 만들어 이날 7 
년민에 다시 떳목을 띄우게 된타 

인제군이서는 유일하게 핏목 왼 

형을 브존하고 있는 힐강리 마을 
은 남쪽으로 흐르는 인득천과 북 
쪽방향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서로 

함류하는 지정에 형성된 마을쿄 

예부터 방태 ·접폼산과 설악산 등 

지어서 생산된 벌처 원독을 훈천 
과 서울 등으로 옛목으르 나르기 

위해집하혔던 곳이다 

옛득은 합강정올 출셀하여 도치 
거티， 덕두원 ， 필팅을 경유 목적 

지인 서울 굉나투에 도찬하커1 되 

는데 경유지 종 들영장수와 썩쟁 

이들이 배칠 타고 접근하여 옛목 

운틀을 유혹하기도 하였다고 한 
다 

족적지인 서울 당나돗터에 도착 

하연 6 - 6명으로 구성된 옛독꾼를 
은 강주로부터 노임이나 광묵 듬 

성필픔을 킴01 젊어지고 인제 합 

강으르 되틀아으곤 했다는테 오는 
4일 요등 3시부터4 씬저 합강랴어 

서는 핏목과 들영장수 등 옛뜩파 

인JilI옛목놀이가 7년만인 오는 4일 인제 내린천에서 시연될 예정인 관련된 옛 풍광이 시연될 예정이 

가운데 떳목 만들기가 한창이다 다 양짧/鄭f!:i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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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인제 햇폭놀야 ‘채연’ 
7년만에 명맥 유지 

젊은이 계승희망 

【훌훌歸】인제지역의 대표적 민속 

놀이인 멧목놀이가 7년묘써 재연 
돼 명맥올 이어가케 됐다. 
인제문회탠은 4일 내린천 일대 

에서 합강제 행사의 일환으로 떳 
목놀이 재연행사를 갖고 지난달 
중순부터 핏목놀이 기능보유지인 
손용인(孫龍仁.88)씨의 고증을 
받아 벌목괴정 등올 거쳐 면띈 
84척의 렛목올 ε띨쓸~l 띄웠다. 
이날 재연행사는 떳목。}리랑 

소리 전승보유자인 박해순(朴海 
111홉 . 78)前인제문화원장외 떳목아 
리랑 소리에 맞춰 떳독들이 내린 
천 순깨계곡에서 합강정 방향으 
로 내려오면서 절정올 이뤘다. 
앙효정 (方캉:正) 문화원장은 
”사라져가는 떳목놀이틀 7년만 
에 재연해 증요한 전통문화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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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링하는 계기카 됐다”며 “지역 
의 관심있는 젊은一이틀이 。}릎 겨l 
승하기 위한 직업에 동，~해주길 

바료봐”고했다. 

또 이날 합감정에서는 김ε변 
인저l군수 박심해군의장 최인철경 
찰서장 박경우교육장 유수열농협 
군지부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강제 

해가 봉행돼 주민들의 요영과 행 
복올기원했다. 
이에앞서 믿앤j흔단문헛써1 행사일 

환으로맹문재교수 초청강좌가합 
강정에서 열려 문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추모 백일장도 열려 참 
가자틀이시재를겨뒀다 

김깅S년5군수는 “월해는 영동지 
역 수해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 

해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틀 모두 
취소혔다”며 “떳목놀이의 명맥 

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료봐”고 
했다<;‘;tg앓쳤기자'essirr@ 
k、vnev"s ‘co.kr>



강원도민일보 

사라질뻔한 ‘안제멧목놀이’ 

꼼꼼한고증통해 재현 

• 孫龍仁군민대상 수상자 • 朴海順前인제문화원장 

4일 오후 인제 합g써l서 채현된 

‘인제옛묵놀이’ 의 고증인 孫龍{二

씨 (88.前인제군노인회장)과 *fìfñ 
1\1í.씨 (78 핸인제문화원장)는 사라 
져가는 향토민속예술올 빌굴하여 
인제의 민속예술사툴 재조명하는 

등 인제지역 문화 계승에 남다룬 

노력올하고있다 

이날 저m회 인저군민대상 은화 

예슬부문상을 수상한 孫씨는 지난 

83년 ‘상낱 백중 성황제’ 흘 시작으 

로 84년 ‘인제 베틀놀이’ • 85년 
.인제 핏목놀이’ .86년 ‘인제 심메 

마니’ 등 10년죠빼 걸쳐 무려 1 1종 

U 

에 달하는 인제군의 전통민속예술 

을 발굴해 냈으며 짜씨는 여기아다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어 민속놀이 

를 전몽예술로 승화시키는데 큰몫 

올해냈다， 

지난 95년 제 1 3회 합강문화제 

때 시연된 이래 이번으로 세번째 

재현되는 ‘인제옛목늘이’ 는 ‘인제 
숲둔골 솔굽끼늘。1 ’ 와 함께 지난 

85년 . 87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 
회에 창기해 각각 최우수상올 수 
상했으며 88년드어 칩가했던 ‘’ 보 
습굽기’ 와 89년도 창가작풍 ‘갈이 
남박 만틀기 . . 93년도 창가작 ·인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엣목놀이를 부횡시킨 ì*-융it.(t;) . 짜쩌뼈(t;:l씨. 

제 바지꺼 선칠딛 온 각각 종합우 

수， 우수， 공로상올 수상하는 등 

孫씨와 싸씨7'.. 인제 민속여술사에 

미친 영향은 우1대한 것으로 알려 
지고있다 

일제 강정끼였던 지난 31년부터 

해방되던 해안 45년까지 11년간이 
나 인져 합김나루에서 서을 강나루 

η}지 옛득을 운행했던 孫씨와 1 7세 

빽부터 떳목올 탔던 朴海順씨는 이 

번 떳목 져현에서 孫씨는 주로 떳 
독의 제작방법과 운형 기술올 지도 

하고 . ;f t씨는 엣목생활에서 일어나 

는 각향 생활사와 떳목의 예술적 

가치룹 채조영하는더1 역할을 분당 
했다 없짧/鄭然J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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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얼보 

、 ‘ 12깜L I3동기?1의 음장 
인제 멧목 7년만에 재현 한 ‘한자윗독 01 4일 오 

후 S시 싣제 1합장에 ?년 
E쩌} 그 므습을 드러냈다. 인체문확원(원장 J3추，Ei이 ξ룡문화 채현올 위 
혀 마련한 이널의 떳독시연은 사뉴올늘이펴의 축하짙‘단어 맞춰 나}턴천 순개혈 
지나 한강니루르 서서히 떳독이 흉러블써오는 것윌 시작.2.s 강치성~t 설병 
장수 등 를이패의 핏목 상선잉 순으로 진행됐다 Þ>2f걷기시 5연 
金長j영 인제군수협 비롯한 지역 기핀，사호단체장， .-_. 쿄띄운! 화생 , 지역 

주린 1 펀광객 등 50C여 명의 판‘강잭틀은 선수헤서 핏냥월 Z 효l하는 孫때c씨 
(88)와 착했엽씨 (78)의 구싱진 떳목허리랑 스강에 닝‘f수혈 ;브냈으며 ~1);H 열 

기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다 g lll!/l!ßf.-!ì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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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목재연확보 



손용인(고증인) 
인제읍 원대리 

148 언제 엣목 

박해순(멧목소리 기능보 
유자)인제읍 남북 2리 

사진 1 . 황장목 



사진 2 . 벌목 입산 

사진 3. 산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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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도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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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 껍질 깎기 

사진 6. 나무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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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 통길 만들기 

사진 8 . 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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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 통길 나무하산 

사진 10. 집하장→적심. 목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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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 원목 하산 

사진 12 . 원목 토장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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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목도 운반 

、‘

사진 14. 어깨 메기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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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 적심 운반 

사진 16 데미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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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멧목나무코뚫기 

사진 18. 강다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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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둔테가지 

사진 20. 멧목 엮기 



사진 21 멧목 엮기(만들기) 

사진 22. 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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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떳목 출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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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떳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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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주모와의 만남 

사진 26 멧목 위에서 주모와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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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잡을마치면꺼 ••• 

우리 고장 인제 지역은 옛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소양강 수로 

를 이용하는 멧목으로 서울 궁중에 건축재료와 연료를 공급해온 산 

림산업의 발달 발원지로서 영조대왕 이전에 만들어진 황장금표가 

바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슬기로움과 지혜로서 주위의 여건에 따라 

각기 조화를이루며 그시대를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한강에 청평댐 등 각종 탬이 건설되여 물길이 끊 

어지고 1945년 민족분단을 맞으면서 멧목 운송에 종사하였던 멧목 

꾼은 모두 생업을 잃게 되었고 멧목 생활사는 멀리 자취를 감추게 되 

었다 

또다시 6.25 전쟁으로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 외래 문화가 들 

어와 성행되면서 우리 전통문화는 그 주체성을 또다시 잃게 되었고 

산업의 발달로 점점 벌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잊혀졌던 멧목 재현이 1985년 제 3회 강원도 민속경 ! 
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생존자들의 고증으로 발굴되여 그 모습 

을 드러내며 멧목 생활사의 산촌 민속문화를 전승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그 후 또다시 사장되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러 그 아쉬움을 애석하 

게 생각하던 중우리 문화원에서는용기와희망을갖고방법과수단 

의 지혜를모아재연에 이르게 되었고그바탕위에 영상기록과문헌 

으로 “인제 멧목” 사료집을 증보판으로 편집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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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서 인제 멧목의 민속학이 완전히 확고하게 정립되었고， 

민속학 연구의 새 지평을 펼쳐 놓았으며 아울러 그 생명력이 영원 

하리라고 굳게 믿어진다. 

2002. 12 . 

이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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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지 설멍 o 
2002년 10월 4일 인제합강정(합수머리)에 

서 재연하는 인제 민속사의 대표적인 “인제 

멧목” 운행 재연 사진이며 모두 13동가리로 

길게 엮어진 멧목이 웅장하게 조화를 이루 

고있다， 

인제멧목(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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